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교회 총격사건이 11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를 드리던 텍사스주 한 시골교회에서 발생했다. 텍사스 주 샌안토

니오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일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 중 5살부터 72살까지 나이대의 26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총격을 난사한 범인은 최근 공군에서 불명예 제대한 데빈 패트

릭 켈리(26)로,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유로 이처럼 끔직한 만행을 

실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사실이 없다. 평화롭던 주일 오전, 

서덜랜드 스프링스를 강타한 이번 대량 살상 사건은 1963년 이

후, 미국 역사상 교회에서 벌어진 14번째 비극이며, 텍사스 주에

서는 2009년 포트 후드 육군기지에서 13명이 살해된 사건보다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긴 사건이다.

총기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교회라는 환경 때문에,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을 보도받자 마자, “피해자들이 성스

런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악마적 행위가 발생했다. 우리는 고통

과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의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깊은 애도를 전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손을 잡고 팔을 걸고 눈물과 슬픔을 통해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라며 충격에 휩싸인 미국인들을 위로하고 “피해자

들의 가족과 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돕기를 기도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총격 사건은 한마

디로 폭력 앞에서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으로 풀이되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특별히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교회 총격 사건이후, 교회 안전과 보안문제 전문가인 칼 친

(Carl Chinn)이 이미 제기한 ‘교회 안전 불감증’의 원인들과 함께, 

향후 동일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Texas Shooting Kills 26 at Southern Baptist Church: Tragedy 

at First Baptist Church of Sutherland Springs is deadliest 

attack on a house of worship in U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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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 이상 안전지

대가 아니라는 듯이 교회 총격사건이 늘어나고 있

는 이 시대에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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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무고한 사람들

이 총격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이, 이번 총격 

사건의 무게를 더해준다. 텍사스주 그렉 앨

보트 주지사는 “무고한 사람들이 고개 숙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총격이 일어났다

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가장 참담한 비극”

이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교회 보안/안전 문제 전문가인 칼 친은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교회에서 벌어진 

가장 참담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바로 예

배를 드리던 중 발생했기 때문이다.

친은 2005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

링스 뉴라이프교회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시켰고, 실제로 2년 후, 총기를 들고 온 

외부 침입자를 방어했다(그는 ‘Evil Invades 

Sanctuary: The Case for Security in 

Faith-Based Organizations’의 저자이기도 

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arlchinn.

com에서 얻을 수 있다).

친이 구축한 교회 인명 살상/사고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남침례교회 소속 교회들

은 지난 1999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345

건의 인명 살상과 부상 사건들로 아픔을 겪

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교단에 가입되지 

않은 독립교회들에서 370건의 사고들이 발

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횟수와 교단과

의 사고 연관성은 없다(참조 도표 1 - 3면).

이번 서덜랜드 스프링스 침례교회 대량 

살상 사건 전에 벌어진 동일 사건은 1980

년 텍사스 동부 지역 침례교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예배를 드리던 5명의 교인

들과 10명이 부상당했다.

이처럼 교회들 즉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들에서 살인과 같은 폭력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내쉬빌 외곽 

지역에 있는 교회(Burnette Chapel Church 

of Christ)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무

자비한 총질로 1명이 사망하고 7명이나 부

상당했다.

친은 교회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살상이나 부상을 최소화할 수 

대안들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도 지적한

다. 
<3면으로 계속>

  교회 안전 확보에 마지막 경종텍사스 교회총격사건
CT,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대량 살상사건 통해 ‘교회 안전위한 노력 요구된다’고 보도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총격을 당한 텍사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일침례교회 앞에서 경

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초대교회 통해 소그룹 방향성 배운다!
스몰그룹.넷, 새들백교회 소그룹 사역담당 

스티브 글레이든 목사가 전하는 사도행전적 소그룹 소개

주 안에서 교제하는 목적 갖고 영적 성장에 관심 

서로 섬기며, 전도와 예배 함께 하는 균형 맞춰야

이 세상에 다양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진 여러 소그룹이 있지만, 성경적 소그

룹 모임은 원천적으로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

더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유형과 목적을 통해 형성되고 활동도 하게 되지만, 크

리스천들이 함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이는 소그룹은 단순히 유형과 활동

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이 있다.

일반적인 소그룹과 교회의 소그룹을 핵심적으로 구별하는 요소는 그 그룹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적 소그룹은 다른 일반

적인 소그룹과는 달리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

혜를 통해 주시는 여러 통찰들도 건강하고 효과적인 소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그

룹 안에 형성하는 토대는 성경에 드러난 진리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구별된 소

그룹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스티브 글레이든(Steve Gladen) 목사는 성경말씀,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윤곽을 그려준다.

교제하는 소그룹

 

사도행전에 드러난 초대교회의 소그

룹은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새로

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영적이고 영원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떡을 떼

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

고”(행2:46)라는 말씀은 소그룹 구성원

들이 함께 소그룹 안에서 교제를 나누

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의 소그룹은 함께 식사를 하는 

가?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경

험을 하고 있는가? 서로 베푸는 섬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만남을 지향하고 

있는가? 성경적 소그룹은 단순히 사무

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모이는 그룹이 

아니라, 그리스도안에 있는 교제를 힘쓰

는 소그룹이다.

 

훈련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소그룹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선포한다. 이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함께 그리스도안

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각 가정과 여러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을 다했을 것

이다. 그저 만날 때 느끼는 반가움과 감

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성경이 기록하는 초대

교회 소그룹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속한 소그룹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

리의 소그룹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서로에게 사역하는 소그룹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행2:45) 섬겼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소그룹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드러낸다. 

<3면으로 계속>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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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솔로가미(sologamy)’라고 

부르는 독신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혼이란 당사자 2명(또는 

그 이상)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메시에겐 독신혼이 쌉

쌀하면서도 달콤한 의미를 갖는

다.

메시는 38세에 12년 동안 사귀

던 남자와 헤어진 뒤 독신혼을 생

각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40세가 

돼서도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자

기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친구들에

게 선언했다. 그녀는 독신혼 예식

을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언젠

가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남

자를 만난다면 당연히 행복할 것

이다. 하지만 나의 행복은 남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다.”

독신혼이 증가 추세다. 이 개념

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네 여자

의 ‘성 담론’을 소재로 큰 인기를 

끈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의 2003년 시즌 한 에피소드를 계

기로 대중문화에 진입했다. 사라 

제시카 파커가 연기한 극중 인물 

캐리 브래드쇼의 독신혼은 대체로 

혼자만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그 

이래 실제로 독신혼 예식이 여러 

건 거행되면서 작은 추세를 형성

했다.

사진작가 그레이스 겔더는 영국 

신문 가디언에 자신의 독신혼이 

개인적인 성장의 ‘여정’을 공식화 

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는 

독신혼 예식은 성숙한 삶을 살겠

다는 결심을 다지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메시는 자신의 독신혼을 기념하

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린 댓글 

중 다수가 비판적이거나 당혹스러

운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겔더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몇몇 친구는 농담조로 내가 자

아도취적이라고 꼬집었다. 자기 자

신과 결혼한다고 발표하면 자기애

를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

신혼이 얼마나 자아탐닉적인지 나

도 잘 안다. 하지만 난 내 선택에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

독신혼이라고 하면 흔히 아주 

슬프다는 반응이 나온다. 독신혼

은 자신의 외로움을 합리화하려는 

속 보이는 핑계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겐 개성의 확인인 

동시에 ‘사회적 규범이 내 행복을 

좌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선

언이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작

가 에리카 앤더슨은 지난해 독신

혼을 올렸다. 그녀는 온라인 매체 

ATTN에 “독신 여성이 증가한다”

며 “우리는 경제적 혜택을 얻으려

고 남자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영국 신문 텔리

그래프에 “사회의 메시지가 무엇

이든 그것을 무시하긴 힘들다”며 “

그 메시지 중 하나가 ‘다른 누군가

와 함께 살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

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신혼이라고 해서 남자와 사

귀지 않는다거나 금욕주의를 실

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여

성 소피 태너도 2015년 메시처

럼 독신혼을 올렸다. 그녀는 텔

리그래프에 가끔 ‘진한 데이트’

를 갖는다고 말했다. 자기 자신

과 결혼하는 여성 대다수처럼 태

너도 독신혼이 독신주의 삶에 

헌신한다기보다 독립성을 주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서로 맞지 않는데도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

보다 더 외로울 수 있지만 그걸 깨

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

다. “배우자보다 자신에게 헌신하

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게 되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또 나홀로의 삶을 즐기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알게 된

다. 이상적인 배필이 자기 자신인

데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이상

을 찾으려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독신혼은 많은 비판을 받지만, 

전통적인 두 사람 사이의 결혼보

다 더 나은 면이 적어도 한 가지는 

있다. 이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다.

한편 자의로 나홀로족이 되는 

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2%는 ‘혼족’이다. 파트너 

없이 산다는 뜻이다. 10년 전엔 그 

비율이 39%였다. 특히 35세 미만

의 성인 사이에서 변화가 가장 컸

다. 61%가 ‘혼족’이다. 10년 전엔 

그 연령층의 56%가 독신이었지만 

지금은 그 비율이 61%로 늘었다.

55세 이상의 경우는 파트너와 

함께 살 가능성이 크지만 그 연령

층에서도 독신이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중년의 미국인이 ‘더 나은 반

쪽’ 없이 살아갈 확률은 10년 전보

다 32%나 높아졌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독신일 확

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43% 대 

40%). 전문가들은 일리 있는 현상

이라고 본다. 저술가이자 부부관

계 전문가인 폴레트 커프먼 셔먼 

박사는 “자녀가 없는 여성 주택 소

유자가 이전보다 많아졌다”고 설

명했다. “여성이 점차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남자와 결혼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

면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성인

이 독신일 가능성은 각각 37%로 

히스패닉의 46%와 흑인의 62%보

다 훨씬 적었다.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이 

꼽힌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없는 

미국 성인의 51%가 혼자 지낸다

(10년 전엔 46%). 전체적으로 직

장을 가진 미국인 중 독신인 비율

은 38%다.

셔먼 박사는 경제 문제 외에도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는 이유가 

많다고 지적했다. 
<3면으로 계속>

파트너가 없어도 결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늘어난

다.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는 이탈리아 여성 라우라 메시(40)는 최근 어

느 주말 혼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케이크와 드레스, 신부 들러리, 

사진 등 구색은 다 갖췄다. 70여 명의 하객도 참석했다. 메시는 이탈리

아 신문 라레푸블리카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며 “

왕자 없이도 얼마든지 동화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이처럼 이성 파트너 없이 혼자서 결혼이나 독신으

로 살아가는 경향이 지구촌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한다( WHAT IS 

SELF-MARRIAGE? ITALIAN WOMAN WEDS HERSELF IN 

LAVISH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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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결혼, 아예 혼자 살아간다...교회 사역 고민 
뉴스위크, 지구촌에 확산되는 새로운 결혼문화,‘독신혼’과‘나홀로족’소개

시론

올해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자신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교회

의 문에 못 박은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

다. 그래서 예년과는 달리 종교개혁 500주

년을 기념하고 돌아보는 많은 세미나와 

강연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며, ‘어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도 있겠구나’ 하며 물리와 관계된 재미있

는 유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대물리학의 중심 내용 중 하나는 ‘양

자물리학(量子物理學)’입니다. 어느 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대담 프로에 

나온 분에게 ‘양자(量子)’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양자’는 ‘양자택일(兩者擇一)’이라고 하는 그 양

자(兩者) 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하여 다들 웃었습니다. 양자물리학의 양

자도 모르는 사람이 양자물리학에 대해 말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입니다.

어쩌면 지금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회자(膾炙)되는 내용들이 루터,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가 추구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현대 사람들의 입맛을 채

워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추구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윤리회복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적인 은혜로써 주어지는 구원과 오직 

성경만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언

론에 오르내리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많은 기사들은 정작 개혁자들이 그

렇게 가슴에 품었던 가치보다는 우리 시대 교회 밖에서 교회를 향해 비난

하는 의견을 좀 더 신학적인 단어들을 가미하여 세련되게 표현했을 뿐 종

교개혁의 중심을 피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

혁과 관련되어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죄와 그 죄

의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의 언급은 전

혀 없이 단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아주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어둡고 캄캄한 영

적인 세계로 우리시대를 다시금 몰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1세기, 우리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을 논하는 글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칼빈과 루터가 일어나 자신들의 안타까움과 울분을 토할 형

편이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개혁자들은 인간의 잘못된 형식과 제

도로 말미암아 놓치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혁을 외쳤고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성경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한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그리스도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

워가는 삶이 참된 개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언급하지 않고서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되신 그 분이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신 이유 그 자체가 인간의 죄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

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언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쪽자리 비성

경적인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용서함과 자유와 회복이 

바르게 언급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나 공동체를 말하는 것

은 듣기에는 따뜻하고 거부감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요 그분의 

삶에 대한 부정(不定)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 죄의 용서함을 위해 하나님 

되신 그 분이 이 땅에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과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예수 그

리스도의 걸음을 진실하고 바르게 걸어 가야됨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확

인하는 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가장 바르게 기념하는 일이 될 것입니

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아보며 인간의 죄악과 그 죄악의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그런 예수님이 개혁의 초

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진리가 빠진 모든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종교개혁을 더 어지럽게 만드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소음을 뚫고 주님에

게 집중하시기를...

thechoi82@yahoo.com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며....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독신혼, 개인적 성장의 ‘여정’ 공식화 욕구에서 비롯

미성인 42%가 ‘혼족’...독신선택 주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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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

인은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야 한

다. 교인 중에는 신자가 있고 교

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신자

를 의미한다. 교회만 다니면 누

구나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신자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교

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참 신자로서 교인

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참 신자는 교인에 비해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달라야 

한다.

첫째,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남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

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

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다(마7:1-5).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작

은 허물만 보지만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기의 허물을 

보아야 한다. 

둘째, 듣는 귀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말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말세에는 사람들

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사람의 

말만 듣는다고 했다(딤후4:3-4). 

셋째, 말하는 입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함부로 하

지 말아야 한다. 말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능이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대화의 기능 외에도 의사소통의 

능력,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능력, 창조력과 통치력 등이 있다. 

말 한 마디가 기적을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그리스도인은 타인

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판

단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아무 말

이나 함부로 내뱉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한 대

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넷째, 사는 목적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적이 세

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다(고전12:13).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

다(고전10:31).

다섯째, 기도 제목이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내

용이 교인과 달라야 한다. 교인들은 주로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를 드린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자가 되게 하

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와 

다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무엇을 드리리이까?” 라고 기도한다.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에서 성화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오래 믿으면 믿을

수록 예수를 더욱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예수 믿고 

변하여 새사람 되어야 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내가 

달라져야 가정이 달라진다. 내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진다. 그

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교인들

과도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똑똑하고 약고 영리하고 욕심 많

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사람이 지나치게 똑똑하고 영악

하면 친구가 없다고 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는 좀 바

보이어야 한다. 바보는 꾀를 부릴 줄 모른다. 바보는 거짓말을 

못한다. 바보는 착하다. 바보는 진실하다. 바보는 정직하다. 바

보는 교만하지 않다. 바보는 항상 말없이 일만 한다. 바보는 자

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한다. 
nammicj@hanmail.net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1면에서 계속>

교인들은 대부분 “설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

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고는 대도시에 있

는 대형교회이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가리

지 않고 발생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다고 믿

는 교회들”에서 안전사고나 총기

나 무기를 든 인명 상해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교회 

안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

로 우리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그는 이미 2015년이 교

회들과 담임 목사들에게 가해진 

최악의 시기였다고 제기한 적이 

있다(Violent Incidents at 

Churches Are Rising: Statistics 

from 2015 are the highest yet 

seen). 무려 246건의 사고들과 동

시에 76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교회의 안전불감증을 깨

우는 기회였지만, 아직까지도 교회는 총격을 통

한 사건의 사각지대 같다고, 친은 안타까워한

다. 2015년 당시, 미국인들이 경악한 사건은 찰

스턴 총격 난사 사건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

은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다(참조 도표 2).

“미국인들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

고, 진정으로 기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CT

의 자매 매체(Church Law & Tax)에서 말한 적

이 있다. 그만큼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있고, 

미국 역사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

이다.”

그는 모든 교회들에게 교인들이나 외부 용역

을 통한 잘 훈련되고 구비된 안보 팀 운영을 촉

구하고 있다. 예배나 교육 중에, 한 명은 건물 외

부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교회 안에서 의심

스러운 행동들을 지켜보는 팀 운영을 말하는 것

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텍사스주는 올해 초 교회들

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시큐리티 가드들을 

용이하게 운용시킬 수 있는 법안(House Bill 

421)을 통과시켰다. 동 법안이 발의하게 된 주 

목적은 바로 찰스턴교회 총격 사건과 같은 교회

에서의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었다. 동 

법안 이전에는 9월 1일자로 시행된 주정부로부

터 교회 사고 방지를 위한 시큐리티 가드 고용

을 위한 면허 신청이 있었다.

그러나 친은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주정부 차

원에서의 법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작은 교회들에서는 시큐리티를 위한 인원 확보

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역시 서덜랜드 스프

링스 침례교회 사건 뉴스를 보고나서 “잘못된 

뉴스이거나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자, 더 많은 유사한 사건들이 일

어 날 수도 있다”고, 이번 사건이 던져주는 심각

성을 말해준다.

백악관 역시 2013년에 총격 사건과 같은 무

자비한 폭력 사건들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처 방

안(Guide for Developing High-Quality 

Emergency Operating Plans for Houses of 

Worship, “run, hide, or fight” when gunmen 

attack)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회에 알렸다.

결론으로, 이처럼 미국 교회가 처한 비극을 

대처할 모델을 느헤미야는 “우리가 우리 하나

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4:9)”라고 말해준다. 

<1면에서 계속>

당시의 소그룹은 지원, 사역, 배려, 베풂, 구제 

등등, 서로의 섬김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

는 데 헌신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었

다. 단순히 나의 영적, 또 육적 필요를 채우는 데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사

역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 소그룹의 모습인 것

이다. 

여러분의 소그룹 멤버들은 섬김의 사역을 감

당하고 있는가? 어떤 특정 사람에게 섬김이 집

중돼있지는 않은지? 서로에게 사역하는 소그룹

이 이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소그룹이다.

 

전도하는 소그룹

 

전도는 초대교회 소그룹이 기쁨으로 감당했던 

중요한 활동이었다.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7)는 말씀은 초

대교회의 소그룹이 전도에 힘썼음을 잘 알게 해

준다. 소그룹은 때로 구성원 혼자로는 다 감당하

기 어려운 전도의 사명을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의 장이 될 것이다. 

전도하는 대상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든든한 

동지들이 바로 소그룹 구성원들이 돼야 하는 것

이다. 각자가 전도하고 또 그룹이 함께 전도할 

때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소그룹은 닫혀있는 소그룹

인지? 아니면 전도하는 소그룹인지? 전도의 사

명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소그룹이 진정

한 성경적 소그룹일 것이다.

 

예배하는 소그룹

 

“그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행4:42, 47) 사도

행전을 통해 발견하는 소그룹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그

룹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돼지기를 기도하며, 찬

양과 기도, 간증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분명한 소그룹이 성경적 소그룹

이다. 모일 때마다 또 흩어질 때마다 함께 예배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야말로 진정한 성경

적 소그룹인 것이다.

 

다섯 가지 목적의 균형

 

이처럼 성경적 소그룹은 이 세상에서 쉽게 찾

을 수 있는 일반적인 소그룹과 원천적이고 기초

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

는 것은 성경적인 토대와 목적이다. 우리의 소그

룹이 모일 때마다 이 다섯 가지 목적에 언제나 

동일한 노력으로 헌신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

만, 적어도 성경적 소그룹은 모일 때마다 이 다

섯 가지 목적의 균형을 위해 서로를 돌아보는 노

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 목적과 방

향성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도저

히 찾아볼 수 없는 천국과도 같은 소그룹이 이뤄

지게 된다.

<2면에서 계속>

“실용적이고 정서적인 경우도 많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이 어

렵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데이트를 한다. 어떤 사람은 재미를 추구한다. 연

애는 하지만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반면 일부는 좀더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

셔먼 박사는 자신을 ‘로맨틱’한 사람이라고 묘

사했지만 남녀 관계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결혼이 모두에게 적합한 남녀 관계

는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결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인생의 전기가 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결론으로, 교회공동체는 조만간 독신혼이나 

나홀로족에 대한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 어떻

게 하면, 이들에게 성경적인 관계 즉 결혼과 서

로 돕는 베필의 필요성을 역설해야할지를 진지

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나가야 한다.

  교회 안전 확보에 마지막 경종

초대교회 통해 소그룹 방향성 배운다!

혼자서 결혼, 아예 혼자 살아간다...교회 사역 고민 

참조 도표1 참조 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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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 

40일간 주리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

기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된 예수님

은 참으로 바쁘신 생활을 하셨습니

다. 하루의 하시는 일, 복음 전파의 

일이 고되고 분주하셨지만 저물어 

해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예수는 그들

을 고쳐 주시는 고된 일, 분주한 일

을 해가져서 쉬셔야 할 때도 하셔

야 했습니다.

이런 분주한 생활 속에서 예수께

서는 기도하시는 경건 생활을 빼놓

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하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위에서부터 공

급해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받지 않

으면 그 심령이 고갈해 버리는 것

입니다.

예수는 복음서에 보면 때때로, 산

으로, 바다로 들로 기도하러 가신 

내용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 그가!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그

가 항상 시간을 만들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더

욱 기도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

니다.

분주히 일에 쫓기는 사람!! 어떤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문

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불안에 떨

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크거

나 작거나 맡아 있는 사람!! 병약한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통

인 기도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감화

력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교회 일이나 자기 하는 사

업에 큰 성공을 못합니다. 일상생활

이 기도화한 사람의 생활은 죄를 

이기고 경건의 능력을 얻은 사람입

니다. 오늘은 한적한 곳이라는 제목

으로써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배우

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공

중을 대표해서 기도했다는 흔적은 

별로 없으나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생활을 우

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기도하셨

습니다. 병자를 고칠 일이 산적해 

있고 공중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많

고 많았지만 홀로 아버지인 하나님

과만 계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기도란 시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오

직 하나님 아버지와만 단 둘이만 

마주앉는 그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신 때는 새벽이

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 

날의 새벽은 안식일 후 첫 날 새벽

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생활

의 규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예

배를 드렸습니다. 회중과 함께 하나

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지난 첫 날 

새벽에 예수는 기도하시기 위해 엎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은 

대중예배의 규례대로 하시고 다른 

날은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증거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날 대중

과 함께 성가대의 송영에 맞춰 묵

기도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시서를 교독하고, 헌금하고 대표자

의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광고를 듣고 하는 것 꼭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규례에 따라 안식일마

다 회당에 들어 가사 예배를 드렸습

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

나 주일예배를 드린 날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경건생활이 중단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우리

의 찬송과 기도와 성경봉독이 중단

되어서는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

닙니다.

우리는 회중과 함께 어떤 격식대

로 예배하는 예배당에는 그 규례대

로 주일마다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

나 우리 크리스천은 날마다 새벽마

다 예수님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

에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간을 통해서 

매 새벽마다 은혜의 보좌에서 거룩

한 은혜, 새 능력을 얻으신 것같이 

우리도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

다. 하루의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김으로부터 시

작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

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무용론

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깊

이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수는 날마다 새벽기도를 하셨습니

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도! 새벽

기도의 경건생활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새벽은 새벽인데 그 새벽은 오히

려 미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의 침상에서 깊은 잠에 떨어져 있

는 이른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

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참 된 다

윗의 자손으로써 새벽 오히려 미명

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 은혜

의 보좌를 찾아 갔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께 아

뢰어 새 능력을 얻고자 은혜의 보

좌에 엎드렸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

명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일어

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이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하고 또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경건의 훈

련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신선을 위하여 또 신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을 위

하여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만 합

니다.

기도를 떠나서! 기도 시간을 빼

고는 여러분의 영혼을 신선하고도 

능력 있게 만들 길이 없습니다. 여

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

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

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

혼을 위한 첫째 되는 길, 또 제일 좋

은 길을 취해야만 합니다. 그 길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처럼 기

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

랑하여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

여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능력을 얻

은 자가 또한 육신적으로도 복 받

을 사람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능력, 유혹을 물리칠 

능력, 사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

지 않는 능력, 악한 습관을 끊는 능

력, 새 평안을 얻는 비결은 기도하

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쁨과 자원하

는 갈급한 맘으로 은혜의 보좌 앞

에 나아와 기도할 일입니다.

2. 둘째로 예수께서 기도하신 장

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 이적을 행하시

고! 사랑의 봉사를 하시고! 권위 있

는 교훈으로 사람들을 감화하신 그

가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한적한 곳이

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피

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기도

하시기 위하여 한적한 곳에 가셨다

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거리를 떠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외딴 동산에 가셨습니다. 기

도하시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셨

습니다. 예수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의 산만한 장소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는 기도하시

기 위해서 무리들을 떠나서 조용히 

홀로계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

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또 한 가지 우리

에게 그의 생활의 규칙을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

분! 날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

도의 밀실에 들어갑시다!! 은밀한 

기도는 또한 은밀하게 만들어져야

만 합니다. 

사업이 분망해서 일에 쫓기는 사

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밀

실에 들어가! 하나님과만 단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십시

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 있습니

까? 하나님과 홀로 앉아 애기할! 의

론할 기도의 밀실을 만드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 못할 중대한 문제 

부닥친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

든 것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과만 

단 둘이 만날 은밀한 장소를 만드십

시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

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홀로 만날 밀실을 꾸밉시

다! 죄로 인하여 고달픈 분계십니

까?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과만 마주앉을 기도

의 밀실을 만드십시다! 자신의 병

에 시달리는 분계십니까? 우리 육

체를 지으시고 모든 건강을 주관하

시는 하나님과만 마주 앉을 방을 

준비합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의 

밀실에서 하나님과만 홀로 마주앉

아 의논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

했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은 

얍복이라는 기도의 밀실에서 이스

라엘이란 새 이름, 승리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이라는 기도의 밀

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뵈어 자신

의 죄를 발견하고 죄 사함을 받았습

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는 기도

의 밀실에서 병이 나았고 15년을 

더 살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기도의 밀실을 찾았

더니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하나님

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모세의 시내 산 40일 기도는 하

나님의 그림자도 보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

가 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의 밀실을 찾아 성전에 들어가다가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은 겟세마네의 기도의 밀실에서 십

자가를 지실 위대한 능력을 받았습

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밀실을 찾아 만듭시다! 그러기 위

해서 한적한 곳에 찾아 갑시다! 기

도하기에 좋은 곳에 찾아갑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

화를 가집시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날마다 새벽마다 새

벽 오히려 미명마다! 영원히 가져

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기도로써 

새 능력을 얻으십시다! 기도하는 

자! 날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

적한 곳에 찾아가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리는 자가 큰 복 받을 자입니

다.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푸/른/초/장

한적한 곳 
(마가복음 1장 35-39절)

이름은 한 개인에 대한 인격의 

집합이요, 개인을 대신하는 명사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

상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부르실 때, 그 세속적인 

이름을 허물없이 사용하십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흠결 

많은 인생 아브람의 이름을 거리

낌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

려 11년이 지난 후에 창17장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람이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그 것은 많은 무리의 아

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

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

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지 않으

셨을까요? 아마도 그 새 이름을 

받을 만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이름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창25;26)라는 의미입니

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

인데도 그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

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외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

으로 오는 길목에서 형에서의 공

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야곱

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

엘(창32;28)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

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그가 죽는 

순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즉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창32;28절부

터 50장까지 29번,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43번이나 지속적으로 사

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수많은 이름들

을 기억합니다. 악한 황제인 네로

나, 또는 독재자 히틀러나 스탈린 

등등 말입니다. 그 이름들은 전 인

류 역사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악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 받은 이름은 

영원토록 자신을 대신하는 품격입

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로 주어

졌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사

용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작은 간증입니다만, 저는 

십대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

고 이튿날 새벽에 누가 제 이름, 

평우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었습

니다. 저의 촌스런 이름, 누구한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는 제 이름

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칠십이 넘은 나이에도 그 때

의 그 고요하지만 한없이 위엄 있

으신 그 음성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없이 무력하고 소망이 없을 때 저

를 불러주신 제 이름의 의미를 생

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추

스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

름이 불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더더구나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실 때 그 감격은 상상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개인에게 찾아오심을 뜻합니

다. 개인을 찾아오심은 개인을 오

래전부터 주목하셨음을 의미하고 

관찰하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

무에게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습

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은 수첩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빼곡하

게 기록하였다가 그 이름들을 부

른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 되면 자신이 임명해야 할 대상

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작합한 사람을 찾아 맡

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입니다. 고로 평소 대통령의 야심

을 가진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

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돕

는 자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입

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비슷하실 것

이라 생각합니다. 일국의 대통령

에게도 그 많은 자리를 채울 수 있

는 특권이 주어진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채우셔야 할 자리는 상

상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

습니다. 이름을 더럽힌 다는 것은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살라는 의미

일 것입니다. 이름은 한 개인의 전 

인격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

다.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은 영원토

록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로마의 남쪽에 위치

한 오스티엔세(Ostiense)를 갔습

니다. 거기는 기원전 로마의 어떤 

부자가 이집트에서 거대한 피라밋

을 보고 감동을 받아 자신의 무덤

도 피라밋으로 만들었습니다. 물

론 규모는 한없이 작지만 말입니

다. 돈이 있다고 자신의 무덤을 로

마 한편에 거대하게 만들 수 있었

던 로마는 역시 대단하다 싶습니

다. 

오스티인세 성벽 문 옆 담 벽에

는 나치시대 저항했던 자들이 죽

임을 당한 일을 기념하는 글을 새

겨 벽에 붙여놓았고, 또 미국과 캐

나다 연합군이 로마를 나치로부터 

해방시킨 일과 그 부대의 최고 책

임자인 장군의 이름이 기록된 돌 

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들은 무슨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는 항상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의 이

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길을 따

라 들어가면(Via Caio Cestio)외국

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에는 로마에 살다 죽은 유명한 사

람이 묻혀있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대략 3천구 정도가 된다

고 하네요. 그 중에 유명인들이 누

구냐고 했더니 몇 사람을 대는 것

이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키이츠

(Keat), 쉘리(Shelly), 그리고 독일

의 시성 괴테의 아들입니다. 그 외

는 설명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

들이었습니다.

3천구의 묘지들마다 이름들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

분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적

어도 여기에 묻히려면 엄격한 심

사를 통해 묻혔을 것이고, 그렇다

면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

고 그 사실을 알아달라는 것일 텐

데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세월

의 풍화작용은 이름의 의미까지 

갉아먹게 했습니다. 

묘지의 동쪽으로 나있는 통로를 

따라 가면 좀 더 넓은 공간에 무덤

들이 안온하게 있습니다. 통로 안

에 있는 묘지들은 발 디딜 틈이 없

을 정도로 빼곡하게 조성되었는데 

통로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여유 

있게 조성된 묘지입니다. 카타콤 

베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도 부르

주아와 프롤레타리의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성된 무덤의 크기

가 차이가 납니다.

역시 이곳도 비슷합니다. 아마

도 지체가 높은 사람들의 매장지

이겠으나 안타깝게도 묘지의 비석

들도 마모가 되어 무슨 글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웨슬리의 어머니 묘지에 갔

더니 묘지석의 글이 마모가 되어 

옆에 흰 페인트로 다시 써놓았더

군요. 그러나 대부분의 묘지석은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런 것은 우리네 삶의 현 주소를 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지 동쪽 끝에 평토장

에 묘비를 세운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가 바로 영국의 낭만주의

를 이끌었던, 삼대 시인 중 한 사

람, 키이츠(John keats 1795-

1821))의 묘지입니다. 그는 폐결

핵을 치료하기 위해 따뜻한 이태

리로 왔다가 스물여섯 살의 나이

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Here lies one whose 

was write in water(이름을 

물위에 쓴 사람이 여기에 누

워있다). 이름을 물위에 쓴다

는 것은 자신의 이름의 하잘 

것 없음을 치부하는 얘기이

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자신

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이름

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제 철이 들었을까 싶은 스물

여섯 살을 살았던 총각의 이

름을 기리기 위해서 말입니

다. 

이름이라는 것, 그것은 생

각할수록 신비하기만 합니

다. 한 때 이름의 의미에 관심

이 컷을 때 작명에 대한 관심

이 굉장했습니다. 이름이 좋

아야 출세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름

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러나 이름만 바꾼다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을 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작명해주

시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이름

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지

양해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이

름이 물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

떻게 이름에 걸 맞는 삶을 사시나

요?
chiesadirom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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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시인 카이츠의 묘지 영국 시인 쉘리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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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구텐베르그의 인

쇄술 발달이 한 몫을 했다고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알

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난경 권사

A: 우리는 현재 모두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 전만해

도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보통 성도들이 개인 성경을 가진

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수도원 수사들은 성경을 

일일이 필사해야 했습니다. 주로 식물 파피루스나 동물가죽에 썼는데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전문가를 시켜 필사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불 정

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들었

고 성경전체를 하나 가지려면 거의 농장 하나, 작은 성 하나를 팔아야 할 정도

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권 소유하는 것은 왕이나 엄청난 부자나 귀족 아니면 불가

능했습니다. 성경은 성전이나 왕궁에 하나씩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로마 

교황청이 4세기 말에 만들어서  중세교회가 천년이 넘게 사용해온 불가타 성경

(Vulgate)은 라틴어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나 극소수의 학자들 

외에는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교황청은 사람들을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군중이 무지해야 통치하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카톨릭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기 교황청이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인데 그 잔혹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황청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교황청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해

도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도 각자가 말씀을 직접 읽고 검증할 수 없으니까 로마교황청이 잘못된 길로 가

도 그냥 묵과하고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150년 이전에 종교개혁의 계

명성과 같은 존 위클립(John Wycliffe 1320-1384)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

록 해주기 위해 옥스포드의 학자들을 모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

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훗날 최초의 영어 완역본 “위클리프 성경”이 됩

니다. 그러나 1382년,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그가 죽은 뒤  몇십 

년이 흐른 뒤 그의 적들은 그의 시신을 파내어 화형에 처하고 그 재를 강에 뿌

리기까지 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바르트부르크 성(Wartburg Castle)에 숨어 지낼 때 수염을 기

르고 이름도 바꾸고 신분 세탁을 한 후에 10개월 정도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경

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후 10년 뒤인 1534년에 신

구약 성경이 모두 완성되어 출간한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 되어 무려 50만 권이상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1440년대  요한 구텐베르그

(Johannes Gutenberg 1398-1468)라고 하는 독일의 기술자가 금속활자를 발

명해서 인쇄술을 혁신시켰습니다. 수십 년 뒤에 말틴 루터가 이 세상에 태어나

던 무렵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인쇄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빠른 시간 내에 민중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확산되는 데는 이 인

쇄술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하나

님의 섭리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나라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전

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사제나 교황의 중재 없이 직접 하나님의 말

씀을 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첫 영어번역은 위클리프성경...인쇄술 발달로 성경 번역 확산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지난 9월 18일 발표된 Live 

Science에 의하면 매년 많은 도

시 경찰들이 할로윈 전부터 학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철저히 보

호할 것을 경고하며 특별히 광

대모습을 한 사람들을 조심시키

곤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할

로윈 때마다 무섭고 잔인한 영

화를 카피한 잔인한, 특별히 아

이들을 목표물 삼은 광대사건

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

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무서운 영화 제작

으로 유명한 스티븐 킹(Steven 

King)의 “It” 이라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지난 9월 8

일 미국에서 다시 제작되어 모

든 주류 극장으로 출시되었는

데,  이 영화에서 광대의 모습

으로 가장한 악마가 어린이들을 

빨간 풍선으로 꼬셔서 하수구 

쪽으로 끌어들이는 장면들이 있

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목표

물 된 영화로서 보기 끔찍하고 

섬뜩한 영화이며 어린이뿐 아니

라 청소년 어른들에게도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끼치는 일은 

이런 일들을 모방한 사건이 실

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경

찰들이 CBS 뉴스에 알려준 바

에 따르면, 리미츠 도시 하수구

에서 20개가 넘는 빨간 풍선을 

찾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5월

에 노스다코타에서는 뼈까지 자

를 수 있는 보아 칼을 휘두르는 

광대가 어린이들을 목표물 삼았

다가 다행히 잡혔습니다. 9월에 

보도된  호주뉴스에서는 할로윈 

전에 광대로 변장하여 어린이를 

목표삼은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6년 8월에 사우스캐롤라

이나 주 그린빌에 거주하는 지

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를 

어떤 괴상하게 생긴 광대가 아

이들을 숲 속으로 유인하려고 

시도하다가 지나가던 학부모들

에게 들켜서 실패하고 도망쳤

다는 보고가 있었고, 바로 그해 

9월에 테네시 주 서밋츠빌에서 

한 십대는 칼을 휘두르는 광대

를 보고 도망쳐서 간신히 살았

다는 신고가 들어왔었다는 경찰

보고입니다.  

그 외에 리포트 되지는 않았

어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도

시에서는 특별히 할로윈 전후로 

이루어지는 섬뜩한 일들이 청소

년들 주위에도 여러 경위를 통

해 계속 일어나기에 할로윈 파

티같은 것들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경찰들은 주의시키고 있

습니다.  

할로윈과 사탄교는 어떤 연

관이 있는 걸까요?  

25년간 사탄 숭배자였을 뿐 

아니라 사탄숭배자 리더 중에

서도 설립자들 다음 3인으로 불

릴만큼 큰 영향력이 있던 존 라

미레즈라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탄숭배가정에

서 탈출한 후 다음과 같이 할로

윈에 대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여, 당신과 당

신의 자녀가 할로윈 흉내를 내

는 그 순간, 사탄의 영이 당신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할로윈을 어떤 

형태로든 참여함과 동시에 당신

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고유

의 영적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까지도 악마

를 기념하는 희생제사로 바쳤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당

신은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원수와 협정을 맺었고, 당

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자녀로 바꾸는 희생 제

사를 바로 사탄에게 바친 것이

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무서운 

희생 제사를 매년 한번씩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라”라고 적

고 있습니다.

참고로 존 라미레즈는 예수님

을 영접하고 지금은 열심히 복

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

의 패션(passion)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실체를 알리고 학부모들

이 자녀들을 사탄들이 가장 좋

아하는 할로윈으로부터 자녀들

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그의 간

증문들을 모아 간결히 번역/정

리하였습니다.  

“내 생각은 1987년 10월 31일

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로 악

마적인 결혼식을 치렀다. 우리 

결혼식에는 세상의 모든 악령들

과 귀신들로 가득 채워진 상태

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그리

고 우리의 결혼식 종소리는 지

옥문까지 들렸다. 우리 결혼식 

때 아는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의 아내

도 마녀였고, 나와 내 아내의 가

정은 둘 다 사탄 숭배자 집안으

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할로윈은 사탄숭배자인 우

리에게 매우 특별했다. 우리는 

일년 중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를 늘 학수고대했는데, 이유는 

할로윈 때마다 할로윈을 축하

(celebrate)하고 기념하는 사람

들로 의해 우리가 따르는 어둠

의 권세와 영적 힘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었

다. 할로윈날은 다른 일반적인 

364일 밤과 매우 달랐다. 할로윈

이 사탄교에게 주는 의미는 마

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내가 

성도들에게 “성금요일과 부활주

일이 얼마나 중요” 한지 그 생

명의 능력을 나누는 것처럼, 할

로윈은 악령들에게는 어두운 세

계와 죽음을 상징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할로윈 계절이 오면 우리 악

마 숭배자들은 악마의 세계로부

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나는 할로

윈의 자정을 준비하기 위해 하

루 종일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나

는 이 세상에 지옥을 출연시키

곤 했었다...(삭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너무 놀라고 매우 슬

펐다. 왜냐하면, 일부 교회에서

는 할로윈이라는 단어를 삭제하

고 대신 추수의 날(harvest)라고 

부르며 Trick or treat 대신 Go 

& Stop을 부친 후 사탕과 풍선

껌을 준다. 모양만 바뀌었지 의

미는 고스란히 남겨진 이런 교

회행사를 보면서 어찌나 내 마

음이 무겁고 슬픈지 모른다.  

사탄숭배자로 있었던 나로서 

할로윈은 그 어떤 모습도 따라

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할로윈 

자체를 인정하는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할로윈 자체를 그냥 우리 마음

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최

고로 낫다.

만일,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할

로윈날 전도를 목적으로 참여하

고자 한다면, 차라리 할로윈 날

에 구원 받지 못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초대해 아이들과 어른

들이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성

경적인 영화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

님 사랑의 역사적 밤으로 삼는 

것은 어떨까? 또한, 초대한 가족

과 친구들에게는 할로윈의 기원

과 할로윈의 위험성에 대해 폭

로하는 것도 유익한 저녁이 될 

것이다. 

우리가 기념해야 할 유일한 추

수는 영혼의 추수다…. 할로윈은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악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나는 

실제로 이행한 사람이였다...”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할로윈의 시작은 캐톨릭

교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전야

밤”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사탄교의 설립자 Anton Lavey

에 의해 사탄교의 3대 할리데이

로 만들어져 지금은 온통 사탄

적인 요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

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

로 깨어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

대를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사탄숭배자였던 사람이 전하는 할로윈과 사탄교의 연결성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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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 북

서부 부족

들은 주로 

나 지 막 한 

산 구릉지

를 따라 거

주한다. 그

들은 몬 크

메르어(語)

족과타이어

(語)족에서 유래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북서부 부족들은 대개 

자신들의 부족언어와 북부 타이어, 

2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주로 북부 타이어 문자를 사용한

다.

본래 북서부 부족들은 대부분 중

국에서 살았지만 한족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점차 남하하기 시작했

고, 이동 경로에서 부딪히는 많은 

종족들을 정복했다. 10세기경 그

들 중 많은 수가 태국에 정착했다.

태국 북부지역은 원래 6세기에 

건국된 초기 몬 왕국의 영토였다. 

13세기에 몬 왕국은 타이족에 의

해 멸망했고, 이로 인해 19세기 후

반에 이르기까지 북서부 지역들은 

방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

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태국은 잦은 

정부 교체와 군사 폭동을 겪었고 

전쟁과 재이주(移住)로 인해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급격한 사회 변

동을 경험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 부족들은 태국 북부의 산

악지대에 살면서 화전(slash and 

burn)농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불

행하게도 지속적인 화전법의 이용

으로 인해 이 지역에 자연 서식하

던 열대 상록림 중 상당 부분이 파

괴됐다. 결국 부족민들은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옮겨 다녀야 했다. 태

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평지로 이주

해 관개 논에서 쌀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

들이 화전농업을 하고 있다.

부족들에게 쌀은 가장 주요한 작

물이다. 수수와 양귀비도 경작된

다. 밭벼(Dry rice)를 경작할 때는 

쟁기나 황소를 쓰기보다는 "땅파

는 막대기(digging stick)"를 이용

한다. 자체 소비를 위해서나 판매

를 위해 논벼(wet rice)를 경작하

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소가 끄는 

원시적인 목재농기구를 이용한다.

오랫동안 아편은 부족들에게 현

금을 얻기 위한 주요 원천이었다. 

그러나 아편거래 억제가 심해지면

서 정부는 돼지 사육과 후추 재배 

등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 마을들은 논으로 둘러싸인 

다소 융기된 평지나, 도로변의 고

지대에 위치해있다. 마을에는 다양

한 형태의 가옥들이 있다. 보다 부

유한 사람들은 종종 튼튼한 마호

가니 가옥에서 사는 경우도 있으

며, 이 집은 고상식(땅 위에서 높이 

지어진 형태) 가옥에다 판자 마루

와 타일로 된 지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과 흙마루로 된 

대나무 가옥에서 산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조직

은 불교 사찰이다. 이곳은 마을 사

람들 간의 단합을 상징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

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정중

하며, 예의 바르고, 호의적이다. 가

족은 사회 형성의 기본 단위가 된

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바

른 사회 행동방식을 배운다. 즉 상

사(上使)나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독립심과 자립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북서부 부족들의 사회는 아주 조

직적이다. 사회 계층은 일반적으로 

연령, 직업과 부를 기반으로 형성

된다. 예컨대, 시골의 농부들은 장

인들이나 상인, 도시 공무원들보다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며 승려들은 

독립적인 계급으로 인식된다. 특

히, 루(Lu)족은 솜씨 있는 은 세공

업자들이다. 남자들은 유명한 루족

의 검(Lu sword)을 만들며, 여자들

은 방적과 자수 등에 뛰어나다. 크

무족(Khmu)은 능력 있는 마술사

들로 평판이 높다.

신앙

불교는 기원전 329년 태국에 소

개됐다. 야오족을 제외한 많은 부

족들이 불교 요소들을 전통적인 

정령신앙(애니미즘)과 혼합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령과 

물건들에게서 도움을 구한다. 그들

은 "피"(phi)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 즐겁게 해주

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지역의 부족들 중에서, 타이

족이나 라오족들은 영적으로 크무

족들을 가장 존경하는데, 이는 크

무족이 다른 부족들보다 대지(大

地)와 그 땅의 영들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

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각 부족마다 적어도 하나의 선

교단체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니용족(Nyong)이나 쿤족(Hkun) 

가운데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는 없다. 이 모든 부족들 가운

데 일할 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하

다.

현재 이 부족들 가운데 자신들

의 언어로 된 성경 완역본을 가지

고 있는 부족은 없다. 다만 니용족

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성경의 일

부는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절실히 필

요하다.

부족 여성과 아이들 중 많은 수

가 매춘을 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태국 북서부의 부족들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장모 노렸던 텍사스 총기난사

갓난아이부터 노인

까지 26명을 숨지게 

한 미국 텍사스주 총

기난사범 데빈 패트

릭 켈리(26)의 범행은 

장모에게 앙심을 품

고 벌인 계획범죄였

을 것으로 추정됐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그는 군 당

국의 행정 처리 잘못으로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지역책임자 프리만 마틴은 6일 

기자회견에서 켈리가 가정불화를 겪었으며 장모 미셸 

실즈(54)에게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

명했다. 실즈는 켈리가 총을 난사한 서덜랜드 스프링

스의 제일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연방수사국

(FBI)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는 인종적 동기가 없고 

종교적 신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마틴은 켈리가 범행 당일 아침에도 실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가 장모에게 분노를 드러낸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정문제나 문자메시

지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전날 USA투데이는 켈리

가 지내온 텍사스 중남부 뉴브라운스펠스의 자택에 

가보니 우편함에 장모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전했었

다. 미 공군 복무 중이던 2012년 이혼당한 켈리는 

2014년 전역 후 텍사스로 이주해 재혼했다. 

마틴은 “그에게는 탄창 15개와 군용 소총을 갖고 교

회에 오는 것 말고도 장모를 해칠 방법은 많았다”며 “(

그 이상의) 목적과 임무를 갖고 온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애초 교인들까지 해칠 의도였을 것이라는 

뜻이다. 사건 당시 장모는 교회에 없었다. 대신 장모의 

어머니(처할머니) 룰라 화이트(71)가 현장에 있다가 

숨졌다고 CNN이 전했다. 

켈리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는 머리를 비롯

해 3곳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켈리는 앞서 도주 과

정에서 주민이 쏜 총에 다리와 몸통을 맞았다. 그는 자

살 직전 휴대전화로 아버지에게 연락해 “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켈리는 범행에 사용한 AR-556 소총을 지난해 4월 

뉴브라운스펠스 인근 샌안토니오의 상점에서 구입했

다. 신원 조회를 통과한 정상적인 취득이었다. 하지만 

그는 총기 휴대 자격을 얻으려다 거절당하기도 한 부

적격자였다. 켈리는 군복무 시절 아내와 아이를 폭행

한 혐의로 1년 구금 및 강등 조치를 받고 불명예제대

를 했다. 

공군 대변인 앤 스테파텍은 “(켈리가 복무한) 부대

에서 켈리의 가정폭력 전과를 국가범죄정보센터 데이

터베이스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

는 “공군의 기록관리 오류가 켈리의 총기 구매를 도왔

다”며 “전과가 제대로 공유됐다면 총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켈리는 지난 4년간 총기 4정을 

구매했고 최근까지 리조트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전날 5-76세로 알려졌던 사망자 연령은 17개월-77

세로 파악됐다. 부상자는 20명으로 10명이 중태다. 현

지 보안관은 “교회에 있던 사람 중 (죽거나) 다치지 않

은 사람은 사실상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작은 교회를 찾고 있다면…

“건강한 믿음을 가

진 작은 교회를 다니

고 싶은데 적당한 교

회를 찾기가 쉽지 않

더라고요. 다음 주도 

다른 교회를 찾아봐

야 돼요.” 

매주 새로운 교회

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

기다. 신실한 믿음과 함께 정착만 한다면 심신을 다해 

교회를 섬길 의지를 갖췄지만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지 못해 헤매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유목민 성도’들을 품을 교회는 어디

에 있을까. 칼 베이터스(미국 코너스톤크리스천펠로십

교회) 목사는 6일 ‘훌륭한 소형교회를 찾을 수 있는 7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미국 기독언론 크리스

채너티투데이에 기고했다. 

먼저 베이터스 목사는 “대형교회가 하는 일을 규모

만 줄여서 하려는 소형교회를 찾지 말라”고 당부한다. 

소형교회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건강

한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소형교회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소개했다.

첫 번째 무조건 새 시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베이터스 목사는 “교회 시설이 낡거나 해진 것은 중요

치 않다”며 “교회가 이 시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활용하고 있

는 시설이 조금 낡아있다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교회

가 그만큼 활력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

다. 

두 번째 그저 인사를 잘하거나 선물을 잘 주는 교회

를 찾지 말라는 것이다. 주차장에 사람이 가득하거나 

공짜로 커피를 주는 교회도 실상은 정작 교인들끼리

도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건

강한 교제 유무다. 베이터스 목사는 “교회에 왔을 때 

당신을 맞아줄 ‘환영 담당자’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덧

붙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배 중 흘러나오는 음악이 훌

륭한지, 홈페이지나 SNS 등이 화려하게 치장돼 있는

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찬양이 진정성 

있게 드려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가 업데이

트되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베이터스 목사는 “홈페이

지를 볼 때는 교회가 꾸준히 교회의 근황을 올리고 교

인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한

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당신에게 뭔가를 해주거

나 당신을 섬길 교회를 다니지 말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거나 당신이 교회 밖의 누군가를 섬길 힘이 나게 하

는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다. 베이터스 목사는 “우리가 

곧 교회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란 서로를 섬길 방법

을 찾아가고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

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삶의 흔적’을 찾으라는 것이

다. 베이터스 목사는 “교회의 상황이 항상 완벽하지 않

더라도 상관없다. 교회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이라

며 “작은 교회는 하나의 가족과 같고, 건강한 가족에게

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그런 어

려움 속에서 건강한 삶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는 의미다.

탈북자 10명 중국 선양서 체포

중국 선양(瀋陽)에

서 3세 아기를 포함한 

탈북자 10명이 체포

돼 강제북송 위기에 

처했다. 

북한 주민의 탈북

과 남한정착을 지원

하는 갈렙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는 5일 오전 국민일

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4일) 오후 5시쯤 탈북자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선양 관출서(경찰서)에 수

감됐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붙잡힌 탈북자들의 나이는 3세 아기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 중엔 지난 해 8-9월 큰 홍수

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함경북도 북부 두만강

가에 위치한 회령 등에서 어렵게 살던 북한 주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홍수 피해로 먹을 음식과 생활

필수품 부족 등 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탈북의 주

된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탈북자들이 북송될까봐 무서움에 떨고 있다”

며 “북송되면 사형,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등 무거

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출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제19차 공산당 전국대

표대회를 개최하면서 테러, 폭동 등을 막기 위해 북·

중 국경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탈북자 및 안내인(탈북 

브로커) 검거에 적극 나서 탈북 루트까지 막힌 상황”

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 뉴스에 취약한 

탈북자들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안내인들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잠입했다. 이들은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

다. 탈북자들은 “안가에 숨어 있으라”는 안내인의 지

시를 받고 중국 선양 인근 안가에서 대기하다 갑자

기 나타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탈북을 인도한 안

내인도 함께 붙잡혔다. 또 다른 안내인의 신고로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주 중국 우리대사관은 중국 정부

를 통해 탈북자 10명의 안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나 종교계가 사드

문제, 여러 안건으로 중국에 탈북자 보호 문제를 제

기하는데 신중했다”며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인 문

제와는 별개이고 인권 문제로 다뤄야한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헌법상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

이라며 “정부와 언론 등이 빨리 손을 써 탈북자들이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목사는 “오는 10-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보호 문제를 꼭 

비중있게 다뤄 달라”고 덧붙였다.

9·11테러 현장서 500m…트럭 돌진 테러

미국 뉴욕에서 극

단주의 무장단체 이

슬람국가(IS)가 배후

로 추정되는 트럭 돌

진 테러가 발생해 최

소 19명이 죽거나 다

쳤다. 중동에서 거점

을 잃은 IS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추종자들을 더욱 

부추겨 테러를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

다. 

뉴욕타임스와 CNN방송 등은 31일 오후 3시쯤 뉴

욕 맨해튼 남부(로어맨해튼)에서 흰색 소형 트럭이 

강변 자전거도로로 돌진해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

쳤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11 테러 이

후 뉴욕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로 평가된다. 범행

에 사용된 트럭에서 영어로 ‘IS의 이름으로 (범행을) 

한다’고 적힌 쪽지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은 허드슨 리버 파크 앞에서 허드슨 강변 자

전거도로를 덮친 뒤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잇달

아 치며 약 1400m를 돌진했다. 차는 스타이브센트 

고교 인근 교차로에 서 있던 스쿨버스와 추돌하고서

야 멈췄다. 이곳은 9·11 테러로 무너졌다가 재건된 

원 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서 북쪽으로 500여m 

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이날 저녁 핼러윈 행진

이 예정돼 있었다.

트럭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내린 뒤 총기 두 자루

를 들고 쏘는 시늉을 하며 도주했다. 그는 아랍어로 “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전

했다.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용의자는 경찰이 쏜 실

탄에 복부를 맞고 제압됐다. 그가 소지한 총은 공기

총과 페인트볼 총이었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현장에서는 6명이 즉사하고 2명이 병원 이송 중에 

숨졌다. 사망자 중 5명은 고교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아르헨티나에서 뉴욕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었다. 

같은 일행 중 6명은 부상을 입었다. 다른 사망자 1명

과 부상자 3명은 벨기에인이다. 

용의자는 29세 남성 세이풀로 하비불라에빅 사이

포브로 확인됐다. 그는 2010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미국 오하이오주로 처음 넘어온 뒤 영

주권을 받아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와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생활했다. 패터슨은 뉴욕에서 북서쪽으

로 19㎞ 떨어진 뉴저지주 북동부 도시다. 사이포브

는 포트 마이어스에서 트럭운전사로, 패터슨으로 옮

겨서는 우버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밤 수사관들은 패터슨에서 거주했던 아

파트를 압수수색했다. 우버 측은 사이포브가 회사의 

경력 조회 절차를 통과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사이

포브는 현재까지 경미한 교통 위반 몇 건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

견을 열고 “무고한 시민을 표적으로 한 매우 비겁한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병들고 정상이 아닌 인간

이 공격한 것 같다”며 “중동 등지에서 물리친 IS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 시민들은 “테러에 겁먹지 않겠다”면서 이날 

밤 예정대로 핼러윈 행진을 벌이며 희생자들을 추모

했다. 

미, 아동성범죄자 여권에 범죄사실 적시

미국 국방국무부

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여권에 

범죄사실을 적시하

는 문구를 인쇄한다

고 지난달 30일 발표

했다. 이들이 아동 

인신매매 및 성매매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일,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이 갖고 있던 

기존 여권을 취소처리 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들이 새로 받게 될 여권에

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인쇄된다. “소지자는 미성년

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법률에 의

거한) 성범죄자에 해당한다”

미국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2016년 2월, 연방의회

를 통과한 ‘국제 메건법’에 의한 것이다. 이 법은 ‘메

건법’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1994년 미국 뉴저

지에서 이웃에 살던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된 7세 

소녀 메건 칸카의 이름을 넣어 제정됐다. 당시 범인

은 이미 2회의 아동 성추행 체포 기록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후 메건법에 따

라 미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성명과 주소, 범죄 경력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국무부는 “여권의 문장 때문에 범죄자의 출국이 

제한되거나 여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 국가에 입국하는 데 영향을 미

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많은 국가는 중범죄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밸푸어 선언’ 100년

지금으로부터 100

년 전 1917년 11월 2

일. 영국 외무장관 

아서 밸푸어가 유대

계 영국 은행가로 시

오니즘(유대 민족주

의) 운동 후원자였던 

월터 로스차일드에

게 서한을 보냈다. 내각의 승인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찬성하다는 내

용을 담은 ‘밸푸어 선언’이다.

밸푸어 선언은 서구 열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건

국을 공식 지지한 문서로 이스라엘 건국의 촉매가 

됐다. 이후 1922년 국제연맹 승인 아래 영국과 프랑

스가 아랍 지역을 분할해 통치했고, 영국이 맡았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위임통치가 1948년 끝나자 유대

인 국가가 들어서게 됐다.

문제는 영국이 1915년 아랍 민족주의자들에게 오

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도우면 아랍 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소위 후사

인·맥마흔 서한이다. 이후 배신당한 아랍인들이 팔

레스타인에서 수차례 영국에 항의했지만 무자비하

게 진압 당했다. ‘밸푸어 선언’이 역사적으로 중동 지

역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유혈사태와 분쟁의 씨앗

이 된 것이다.

밸푸어 선언 100주년을 맞아 2일 팔레스타인과 터

키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중동 여러 곳에서 영국

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팔레스타인 서안의 나블루스에서는 

약 4000명이 모여 영국 국기를 태운 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밸푸어 선언 당시 외교장관 아서 밸푸

어의 모형을 태우는 화형식을 벌였다. 팔레스타인 주

민들은 “식민주의자 영국이여, 우리는 사과를 원한

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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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화는 1886년 10월 25일에 

평남 대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15

세가 되던 1901년에 세례를 받았

고, 4년 후 유학의 꿈을 품고 단신

으로 시베리아 호에 의지하여 하

와이에 도착했다. 

그는 1908년 방화중 등과 함께 

남가주 클레어몬트에서 학생양성

소를 발기하고 이곳에 머물면서 

1910년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소

학교를 졸업한 그 해에 미국 남감

리교 계열의 대학 준비학교인 조

지아 주 월리스카의 린하트 대학

에 입학하여 본 대학을 졸업하던 

1914년에 그는 조지아 주 에모리

대학 문학부에 입학하여 1917년에 

본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 본 신학

교에 입학하여 ‘한국기독교의 시

작’이라는 논문을 제출하고 1920

년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그는 YMCA 운동

에 몰두하면서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졸업 후 귀국하여 한국 민

족을 향한 기독교 선교 사역을 계

획하고 있었고, 미주 한인 동포의 

기독교 선교에 투신할 계획도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그는 에모리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재학 중 전도사가 되어 기회

가 되는대로 각 처를 다니며 한국

의 정형을 소개했다. 

귀국

임두화는 그의 계획에 따라 

1921년에 귀국하여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섬기게 된다. 1921년 그는 

개성의 중앙교회 전도사로 재직하

면서 윤치호가 설립한 송도고등보

통학교의 교사를 역임했다. 이듬

해 그는 집사 목사안수를 받았고, 

장로목사 안수를 받던 1924년의 

10월 24일에 이화여전을 졸업한 

김브랜치와 결혼했다. 1925년 그

는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수로 재

직하면서 서울의 종교교회 담임을 

겸했고, 1926년에 송도고등보통학

교로 재부임하여 부교장과 교장을 

역임했다.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임두화는 1930년 5월 텍사스 주 

달라스에서 4년마다 열리는 미국

남감리교회 총회 참석 후 중가주 

딜라노교회에서 ‘교회’라는 주제로 

전도한 후 한국에서 동행한 협성

신학교 교수 김인영 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심방하였고, 테프트와 

리들리 등 중가주 교회를 방문하

고 재미동포를 만나 복음을 전했

다. 

이 때 그는 재미 한인동포에 대

한 기독교 선교를 가슴에 품는 직

접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귀국한 

그는 1931년 이후 진남포 지방감

리사로 활동하였는데, 1933년 변

홍규 박사를 이어 호놀룰루 제일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

다. 이는 그가 에모리 대학교를 졸

업하면서 계획하였던 미주 한인 

동포의 기독교 선교의 일환이었

다. 

그 해 감리사 프라이 박사의 말

대로 그는 인간성을 잘 이해하는 

높은 수준의 크리스천 신사였고 

훌륭한 유머감각을 가진 분으로 

본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 

그는 새해 첫 주일마다 모든 가족

이 총동원하여 함께 예배하도록 

새해인사와 함께 초대장을 각 가

정에 발송했다. 예배 진행 일체를 

우리말로 하되 미국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위해 설교만은 영어로 

요약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이나 교

독문까지도 영어로 인도했다. 

1939년 본 교회의 총 수입은 

1,250 .3달러이었고 총지출은 

1,233.69달러이었는데도 이듬 해 

교인수가 300명을 넘게 되어 교회

신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총 건축비

를 4만불로 책정하고 3만불은 감

리사와 감리교 선교부가 맡도록 

하고 나머지 1만불은 본 교회가 헌

금하기로 했다. 그래서 40명 회원

의 부인보조회가 건축기금모금을 

위한 만찬회를 개최하였다. 

대동한글학교 교장은 임두화였

다. 1938년에는 2명의 교사가 6세

에서 14세 사이의 52명의 학생을 

1학년부터 5학년까지로 나누어 초

등학교 수준의 한글을 가르쳤다. 

학기가 마치면 방학식이 있었는데 

1938년 방학식 순서에는 조선 국

가, 대강놀이, 언문의 제정, 대산놀

이, 격언암송, 공자역사 등 한국문

화를 상징하는 부분을 포함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하와이는 계엄령 

하에 놓여 재산동결과 행동제한을 

받았으나 한족연합위원회의 활동

으로 적국 일본인 대우로부터 해

제되고 연합국 국민과 같은 대우

를 받았다. 이 기간 임두화는 ‘10인 

하와이한인실행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한인사회의 문제점이나 요구

점을 군정 본부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1942년 11월 임두화는 심장마

비로 퀸즈 병원에서 입원했다. 이

런 가운데 그의 요청으로 헨리 G. 

아펜젤러의 장녀인 앨리스 R. 아

펜젤러가 1943년 7월부터 본 교회 

주일학교 책임자로 부임했다. 어

린이 주일학교 학생수가 15명에서 

연말에는 65명으로 늘어났는가 하

면, 임두화 대신 자주 영어와 한국

어로 설교하였고, 그간 중단했던 

찬양대를 다시 시작했으며, 감리

교 청년친목회를 조직하여 회원은 

25명에 이르렀다. 

태평양 전쟁으로 1944년 2월말

까지 입대한 교인은 56명이나 되

었다. 임두화는 다음달 11일과 1년 

후 3월 11일에도 출정 군인을 위

한 특별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들 중 이조지 중위가 유럽 전선

에서 전사하는 비보를 받고 온 교

회는 슬픔에 잠겼다. 

1945년 6월 24일 주일예배에서 

임두화는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작별 설교를 하였다. 그의 충성된 

목회를 통해 교회 등록교인 수는 

225명에서 391명으로 성장했다.

오클랜드 교회

1945년 7월 임두화는 오클랜드 

한인교회로 부임하였다. 그 해 가

을 그는 두 번 선교에 관한 설교를 

했다. 3개월 후 태평양 전쟁에 참

전하였던 아들 임병철이 보낸 편

지가 노신태를 통해 신한민보에 

소개되어 일본의 패전과 서울의 

해방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1945-1946년 재정보고에 따르

면 본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군’에 

200달러,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를 

위하여 9.25달러, 구제금으로 15달

러, 적십자회에 15달러를 기증하

는 등 사회적 의무를 감당하려고 

노력했다. 임두화는 순회선교목사

로도 사역하였는데 남가주의 알함

브라와 북가주의 세크라멘토와 나

파와 버링햄 등의 한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듬 해 1월에는 미국 연합감리

교 산하 웨스트 위스콘신 연회의 

한인 그룹에서 27일간 44번 설교

했고, 3월에는 2주일을 남가주의 

한인사회를 찾아 10번의 설교를 

했다. 뿐만 아니라 백인교회를 방

문하여 ‘조선과 기독교회’라는 강

연을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교회를 소개했다.

상항교회

김하태 목사의 뒤를 이어 1946

년 2월에 임두화는 상항 교회에 부

임한다. 그는 1948년 8월 28일에 

별세할 때까지 약 2년 반 동안 상

항교회를 섬겼다. 1946년 4월 본 

교회는 국민회 상항지방회와 연합

으로 전쟁에서 돌아온 본 교회 참

전용사 환영회가 있었다. 27명의 

한인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 해 부활주일에는 5명의 어린

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5월 

5일 주일에는 성찬식을 가졌다. 당

시 주일예배에는 약 45명의 성도

들이 참석했다. 

194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에서 온 89명과 가주 타 지역에서 

온 49명의 한인 등 총 약 140명을 

맞았다. 이들은 주일예배에 참석

하였고, 사택에서 식사를 나누었

는데, 임두화는 특별히 조국에서 

온 이들을 섬기는 기회를 좋아했

다. 1947년 겨울 황에바를 교사로 

임명하여 8명의 학생으로 주일학

교를 다시 조직하였고, 이듬 해 5

월에는 MYF를 조직하고 회장에 

임두화의 아들 임병철이 수고했

다. 

소천

임두화는 1948년에 순회선교목

사로서 시애틀과 몬타나와 디트로

이트 그리고 포틀랜드를 여행하며 

장차 한인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했고, 목사관 건축

을 추진하여 미국감리교회로부터 

7,500달러의 지원 약속을 받아 설

계도까지 완성하였다. 

그런데 그는 대한민국 독립 후 2

주년이 되던 1948년 8월 28일 향

년 62세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니 참

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9-임두화(1886-1948)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19세에 하와이 도착, 에모리대와 신학교 졸업하고 1921년 귀국 

1930년 미남감리교회 총회 참석 후 미주한인 선교에 비전 가져

1933년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담임, 교회당 건축, 한글학교 설립

1945년 오클랜드한인교회, 46년 상항교회 부임...순회선교목사로 사역

임두화, 1917년

오클랜드교회, 1942년 상항교회 임두화 목사 가족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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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늙음의 길

오래전에 TV 광고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소개되어 

큰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당

시 큰 반응과 함께 꿈과 희망을 안

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나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귀중

한 교훈을 주었다. 우리 주변에 78

세의 할머니 대학신입생이 있는가

하면, 80세가 넘은 나이로 초등학

교에 입학한 할아버지가 있다. 얼

마 전에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

이 ‘실버축구단’을 창단했는데 식지 

않은 열정과 젊은이 못지않은 당당

한 모습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

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그 

말이 감동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다. 84세의 나이에 젊은이들도 위

험한 ‘서핑(surfing)’을 즐기는 미국

의 래빗 케카이 할아버지가 있다. 

또한 프랑스의 장 칼몽 할머니는 

85세에 펜싱을 배우고, 100세에 자

전거 타는 것을 배우고, 121세에 

‘Time's Mistress’라는 노래를 발표

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72세의 

나이에 낙하산을 탔고, 윈스턴 처

칠은 77세에 영국 수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

를 먹고 늙는다는 것이 곧 능력의 

감소나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

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나 믿음, 

능력까지 주름지게 할 수는 없다. 

오늘도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고 있는 리더들에

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죽는 날까지 배우며 쉬지 말고 일하라

늙음과 친하려면 계속 성장해야 

한다. 모든 동식물은 한없이 자라

지 않는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

추고 죽기 시작한다. 그러나 백향

목은 그렇지 않다. 백향목은 줄기

차게 자라는 나무이다. 그러나 대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니

고, 버드나무처럼 순식간에 자라는 

것도 아니다. 백향목은 36m까지 자

라는데 그 높이가 무려 15층 높이

의 건물에 해당한다. 그렇게 자라

기까지는 2000년이 걸릴 수도 있

다. 

인생도 늙음과 친하려면 죽는 날

까지 배우며 성장해야 한다. 변화

무쌍한 인생과 세월의 풍파는 모질

다.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는 리더들이여, 

백향목처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며 자라

기를 기도한다.

늙음과 친하려면 죽기까지 쉬지 

말고 일감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

도 늙어 쇠하게 되면 걸음이 느려

지고 둔한 말보다 뒤처지게 된다. 

영웅호걸도 나이 들어 늙으면 보통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백향목 속에는 언제든지 수액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뿌리에서 빨

아 올린 액은 줄기로, 줄기를 통과

한 액은 가지로, 가지로 올라온 수

액은 잎으로 움직인다. 계속해서 끊

임없이 움직인다. 인생이 늙음과 친

하려면 백향목처럼 끊임없이 활동

해야 한다. 인생에서 움직이지 않

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나이에 관

계없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이

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계속해서 쉬

지 말고 활동해야 한다. 백향목은 

살아 있는 한 성장하고, 살아 있는 

한 계속해서 수액이 살아 움직이는 

나무이다.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

의 길을 걷는 리더들이여, 쉬지 말

고 일감을 찾아 매일 새롭고, 매일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기를 기도

한다.

80세까지 재능을 향상시켜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늙으면 

고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는 나무, 늙을수록 많은 열

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분

명한 인생관을 갖고 가치 있는 일

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한 절대

로 노인이 아니다. 믿음과 비전으

로 충만한 사람은 은퇴이후에 더 

많은 일을 해서 80세부터 진정한 

재능을 발휘하여 향기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뷰티플 에

이징(Beautiful Aging)을 꿈꾸며 

늙음과 친하려면 죽을 때까지 끊임

없이 고난을 극복하고 배우며 성장

해야 한다. 

늙더라도 자신이 좋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즐겁게 해야 할일은 스스로 

만들어야한다. 인생 60! 그것은 아

직 청춘이고 새로운 인생 2막의 시

작이다. 아름다운 늙음(Beautiful 

Aging)의 길을 걷는 리더들이여, 

매일 아침 활력을 얻어 새로운 기

운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며 뷰

티플 에이징(Beautiful Aging)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 

피할 수 없는 인생 2막, 과감히 도전하자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부머

(1955-1963년 출생자) 세대의 은

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제2의 인생을 구상 중인 이들 세

대들이 또 다시 취업 전선으로 몰

려들면서 재취업 시장에 대한 관심

이 뜨거워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면서 인생 100세 시대라

는 말은 이제 자연스러운 말이 되

었다. 

하지만 30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기대했던 베

이비부머 세대에게 편안한 노후라

는 꿈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

다. 이들 가운데 자녀 교육과 결혼, 

노부모 부양 등의 의무가 아직 끝

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도 10년에서 길게는 15

년가량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다.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그것은 바

로 돌파구일 것이다. 누구나 인생

에 어떤 전기를 마련해줄 변화의 

시점을 엿보고 있다. 인생의 전환

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

다. “답답해요, 정말! 확실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없을까요?” 이런 하

소연을 많이 듣는다. 

인생에서 확실하게 공평한 것 중

의 하나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화

두는 인생 2막이다. 인생 2막의 스

타트가 만만치 않지만 그것은 누구

나 피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인

생 2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막, 

4막까지 다양한 인생을 사는 사람

도 있다. 그러면 인생 2막을 준비하

는 마음의 자세와 돌파구는 무엇일

까?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가지 솔루션

첫째, 혼돈의 시간을 준비하라.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인생 2막은 혼

돈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

은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규범이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고 

낯선 것이 찾아오기 이전까지의 혼

란스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그 

혼돈의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

느냐에 따라서 인생 2막의 적응이 

결정된다.

둘째, 아웃사이더가 되는 준비를 

하라. 인생 2막은 여행에 비유할 수 

있다. 여행은 미지의 세계를 접하

게 된다는 설렘이 있는 반면, 익숙

했던 기득권에서 벗어나 아웃사이

더가 되는 체험이기도 하다. 잘하

면 관습이나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

운 가치를 발견하는 유익도 있지

만, 문화적응에 실패하거나 준비가 

부족하다면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발

견하게 된다. 자칫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 호

기심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감, 어느 쪽에 방점이 찍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2막은 결정된

다.

셋째, 인생의 위기를 준비하라. 

안정되고 스릴만점의 인생 2막이

란 말은 형용모순이다. 투자에서 고

수익과 리스크가 언제나 동반하듯

이 인생 2막 역시 마찬가지이다. 리

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 인생 2막도 

그렇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 2막이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 사소한 차이가 결국

은 인생의 태도를 좌우하게 된다. 

위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

아라. 

넷째, 나만의 골든 트라이 앵글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면서 누구보다 

잘하는 일, 원하는 일을 찾아내야 

한다.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

는 세 가지 조건이 합해졌을 때 비

로소 나의 일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것이 바로 골든 트라이 앵글이다. 

다섯째, 두려워 말라. 이 시대는 

하나의 직업, 하나의 직장을 완주

하고 끝나는 인생이 흔치 않다. 인

생은 두려움이 가득한 끝없는 변신

을 요구한다. 무미건조한 인생을 원

하지 않는다면 인생 2막의 두려움

을 이겨내야 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 건강한 몸으

로 인생의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

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

생 2막의 실버시즌(Silver Season)

은 삶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기이다. 나는 이 글을 읽

는 리더들이 인생 2막을 통해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유익하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백세시대 인생 2막 준비...죽는 날까지 배우고 재능을 향상시켜야

준비와 적응, 위기를 기회로...좋아하고 잘하고 원하는 일 찾도록

리더십 코멘터리 (52)

뷰티플 에이징(Beautiful Aging)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영성칼럼

용두사미로 끝난 솔로몬의 지상최대 금수저 인생(솔로몬 묵상 1)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

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

지 형통할찌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

서  끊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열상2:2-4).   

솔로몬은 형 아도니아의 도전으로 위기가운데 왕으로 등극한다. 

자신을 대적했던 원수들에게 적절한 때 조치토록 부탁한 아버지 다

윗의 유언대로 적절히 그들을 제거함으로 자기 자리를 견고히 해간

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실 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여 뛰어난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만

복을 덤으로 부어주신다. 하여 정국이 국내외로 안정과 부를 이루어 

7년간 성전건축과 13년간 자기 궁을 건축하였다. 엄청난 성전을 건

축하고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지성소에 들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

호와의 전에 가득하였다.

“다윗을 위해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기도 응답의 집이 되

게 하소서” 성전헌당 기도에 진실 된 판결, 용서와 회복의 기도를 간

구하며 백성들을 축복하고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를 쓰며 그들이 하

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권고한다.

선왕으로 출발을 어느 누구와도 비할 리 없이 하나님이 본인이 구

한 백성을 다스릴 지혜뿐 아니라 물질, 명예, 권력, 등등 지상의 복이

란 복은 부족함 없이 엄청스레 부어주셨다. 허나 탐욕이 만악의 근

욕이 아니런가? 솔로몬이 구한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고 돌이켜 우

상을 섬기면 어려움을 주실 것을 경고하셨건만... 주어진 것에 만족

하지 않고 영토를 키우는 방법으로 주위의 이방공주들과 정략결혼

을 하고 각 이방 왕비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신전들을 허락한다.  

솔로몬의 시선은 처음부터 땅에 고정되어 있었다. 땅에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 그 지혜의 목적이 백성

을 잘 다스리는 성공적인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보

았다. 그리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에 박차를 가하여주신 지혜대

로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궤도에 올려놓는다. 성전봉헌

도 하고 일단 이 목적이 이루어지니 자신의 할 일을 숙제를 마친 것

같이, 그 다음엔 스스로 누릴 자격이 있다고 당연히 세속의 왕들의 

쾌락 추구의 길을 자신의 행복의 길로 내딛었다. 아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려 경고에 경고하시며 무척이나 애쓰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세상이 자신의 손안에 오니 슬그머니 

욕심이 타고 들어 이방 공주와 결혼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써가며 피를 흘리지 않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는 합리화를 

쥐고 더 많은 영토를 갖기 위해 믿음의 방법을 버린다. 모로 가도 서

울만 가면된다는 식의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것을 움켜지겠다는 탐

욕 기복 세계관으로 중심이 병들다. 이방 왕비들이 솔로몬의 믿음

을 흔들어 우상숭배에 폭 빠지니 하나님이 제일 금하신 우상숭배의 

죄를 이스라엘에게 끌어 들인 장본인이 된다. 삶이 안정이 안되고 

불안했을 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백성들을 돌보

는 일에 치심하다가 부와 영광이 극심해지고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이 없어지니 백성들은 힘든 건물 증축에 밀어 넣고 자신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삶의 목적이 우상으로 바뀌고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부를 공급하는 수호신의 자리로 밀려난다. 말년에 반란이 일고 하

나님의 약속대로 여기 저기 반란으로 뒤흔들리는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 세상에서 휘두른 금수저 인생이 자손

들에게 가시가 가득한 장미라도 여전히 그런 인생이 부러운가? 

  heenlee55@hanmail.net



미주한인이민 115주년 기념 아

메리카연합재단 전국대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LA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포럼, 한인의 

날 주일 결의안 선포, 장학금 수여

식, 선교보고회, LA아메리카 가나

안농군학교 설립준비예배 등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JJ그랜드호텔에서의 첫날 일정은 

미주한인의 날 기념주일 결의문 작

성 서명식, 개회예배 및 환영만찬

을 했다. 

이우호 목사(아메리카연합재단 

총회장)는 “지난 1903년 1월 13일 

우리민족이 하와이에 처음 이민 온 

날을 기념해 1월 13일을 미주한인

의 날로 지난 2005년 미국 연방 

상·하원에서 제정 공포했다”며 “이

러한 역사적인 날을 미주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기념하기 위해 앞으

로 1월 13일주간 각 교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

자는 의미로 오늘 결의문 작성과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공동회장 정우용 목사(

대회장)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김현국 목사(펜실베이니아 공동회

장)이 개회 기도했으며 김현미 사

모가 특송, 박헌성 목사가 설교했

다. 

이어 김도석 목사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환영만찬으로 이어졌다. 

이어열린 제3차 LA전국대회 개

막식은 애국가 및 성조가를 소프라

노 김현미 사모가 불렀으며 순국선

열에 대한 묵념, 김도석 명예총회

장 개회인사, 오레곤 주 5선 의원 

임용근 명예총회장이 환영사를 했

다. 

이어 조웅규 명예총회장이 개회

사를 했으며 미주한인대상 수여식

을 가졌다. 

같은 장소에서 둘째 날 아침 조

찬기도회를 가진 후 대한인국민회, 

안창호 선생 생가, 6.25한국전쟁당

시 흥남철수작전에 투입된 SS메르

디스 빅토리아호 방문을 했다. 이

어 LA재단 사무실에서 특수사역보

고를 했다. 특수사역보고는 김정용 

교수가 의료사역에 대해, 홍연숙 교

수가 한국어 세계화에 대해 그리고 

미쉘최 음악전도사가 교회 내 청소

년 문화사역에 대해 사역보고를 했

다. 

그리고 오후 7시 윌튼장로교회에

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해외동포

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임

용근 의원, 조웅규 의원, 이상명 총

장이 연사로 나와 강연했으며 ‘성

경과 백만장자’라는 주제 특별강연

은 이우호 총회장이 강사로 나서 

강연을 이끌었다. 

이어 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마지막 날 오전 11시30분에 열린 

LA아메리카 가나안농군학교 개설

과 십자가 행진이 개최돼 제 1호에 

임용근 의원이 십자가를 메고 참가

했다. 참가자들은 이민 1세대로 5

선 의원을 역임한 임 의원의 뒤를 

따라 한인후손들 가운데 미국 정계

뿐만 아니라 의회와 주, 시정부의 

관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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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ly(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주최 제13회 글로벌다민족 국제선

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

크 릭 지 아 이 엠 교 회  담 임 ) 가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라, 시96: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열렸다.

28일엔 샌프란시스코 플레젠트

힐의 First Christian Church(담임 

Doug McCoy 목사), 29일엔 오클랜

드의 Emmanuel Palabra Viva 

Church(담임 Orlando Cerna 목사)

에서 30여 민족 대표와 다민족 성

도들이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소원하는 헌신의 결단과 결속의 시

간을 가졌다. 

미국 주류교회를 비롯 한국, 우간

다, 아이티, 동유럽, 루마니아, 미얀

마, 중국, 이란, 라티노, 아랍, 에티

오피아, 필리핀, 인도, 아프로아메

리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파키

스탄, 방글라데시, 이스라엘(메시아

닉쥬), 몽골, 통가 등 30여 여러 민

족대표와 많은 다민족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간구하는 합심릴레이 기도에 이어 

12개국의 선교보고, 메시지, 패널, 

찬양 페스티벌이 진행됐다.  

대회 주강사인 Rick Durst 박사(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가 "사회의 

역경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과 비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패널은 풀러신학교 리더십 

교수인 Doug Strevens 목사 사회

로 "Seek, Justice, encourage the 

oppressed" 라는 주제로 7명의 패

널위원들의 발표가 있었다.

제 13회 GIM패널은 이사야 1장 

17절에 비춰 교회의 역할과 억압받

는 사람들을 도우며 정의를 추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패널에서는 한국의 사

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해임에 관한 

토론도 있었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이슈가 아

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인들

로서 한국의 교회와 함께 미국의 

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한 대

우를 위해 기도해야한다는 점에 동

의했다. 

대회 기간에 북가주지역의 아름

다운여인들의모임(회장 강영혜 집

사) 산하 Enlightened Korean-

american Women's Club 크로마하

프 팀(단장 양경혜 집사)의 아름다

운 연주가 있었으며, 미국교회와 

라티노 등의 특별찬양도 있었다.    

특히 연합 합창단은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부르면서 미국과 열방

의 회복을 함께 소원하면서 내년도 

10월 산마태오 지역의 Westin 

Hills Church(담임 Karl Ortis)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기사제공: GIM>

제 13회 GIM 글로벌국제선교대회 성료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

사)는 4일 저녁 6시 중국 지도자 양

성을 위한 ‘장학기금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송기선 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후

원의 밤에서 송정명 총장은 “본교

에서는 중국목회자 교육을 후원하

기 위해 지난여름부터 중국 프로그

램을 시작했다”며 “중국교회는 차

세대 세계복음화사명을 감당해야 

할 큰 과제가 있다. 그러나 뜨거운 

사명감과 열성만 갖고 체계적인 신

학훈련이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사

역하게 됨으로 신학의 혼돈과 목회 

훈련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한 뒤 “오늘의 

후원이 세계복음화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기도와 관

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중국학생 현황과 비전 나눔 시

간을 통해 중국 한족 목회자의 현

황과 교육 지원의 필요성, 후원자

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성병현 권사에게 감사

패가 전달됐으며 지웅일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뒤 윤성환 이사장

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월드미션대 중국학생 장학기금 후원의 밤 

“세계복음화의 한 모퉁이 감당”

월드미션대학교가 마련한 _중국학교 후원의 밤_에서 송정명총장이 인사말과 함

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GIM 글로벌국제선교대회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함께 릴레이기도를 하

고 있다.

제3회 아메리카연합재단 전국지도자대회에서 이우호 총회장이 결의문

에 서명하고 있다

미주한인 예배의 날 결의안 공포

지난 4월 5일, 펜실베이니아 소

재 벨리포지대학교(Valley Forge) 

10대 총장으로 선출된 김상래 목사

(David S. Kim, 사진)의 총장취임식

이 지난달 12일 오후 3시 본교 플

라워강당에서 열렸다.

김상래 총장은 “총장으로서 자격 

없는 자신을 세워주신 교단과 이사 

그리고 학교에 감사한다. 앞으로 주

어진 사역을 진행하는데 개인의 발

전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

님의 뜻이 나타나며 대학을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의 준비된 일꾼들

로 양육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

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관계자들과 

협력하며 사심 없는 최선을 다하겠

다”고 총장수락 인사를 했다. 

이날 취임식은 부총장이며 학사

담당 제롬 더글라스 박사의 환영사

로 시작돼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

졌다. 

대학성가대의 찬양 후 등단한 이

사장 칼 콜레티 목사는 “대학은 하

나님을 나라를 위해 뜨거운 심장을 

가진 총장을 세우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학교와 학생들, 모

든 교직원들을 축하한다”고 환영사

를 했다. 

이어 진행된 취임설교로 등단한 

다니엘 맥너튼 박사(사우스이스턴

대학 구약학교수)는 벨리포지 대학

시절 김 총장과 함께 지낸 일을 회

고하며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

람이다. 항상 진실하며 특히 배울 

때부터 교회개척분야와 사역을 돕

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라고언급하며 “하나님은 그런 

그의 열정을 아시고 대학을 새롭게 

인도해 나갈 가장 적합하고 뛰어난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말했다. 

연이어 대학의 각 관계자들은 분

야별(이사대표, 교수대표, 학생대

표, 동문대표)로 등단 신임총장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진실 된 협

력 을  다 짐 하 는  헌 신 약 속

(Dedicatory Reading)의 순서를 가

졌다. 

취임식 직후 학교는 참가한 500

여 내외빈을 위해 만찬을 준비했

다.

김상래 목사는 전 커네티컷한인

선교교회 담임이었던 고 김남기 목

사의 장남이다. 김상래 목사는 

1970년 초반 부모가 케냐선교사로 

파송, 사역 중 선교지에서 태어나 

성장기 동안 부모와 함께 선교사역

을 삶으로 감당해오던 선교마인드 

중심을 가진 선교전문가다. 

김 목사는 청소년기까지 선교지

에서 살다가 대학진학을 위해 동부

지역으로 와 학업을 하는 동안 프

라미스교회 중고등부와 영어사역

(PIF)을 개척, 크게 부흥시키고 보

장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소천하

신 부친의 뒤를 이어 2010년 다시 

선교사로 헌신,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돼 사역하던 중 2013년 대학초

청으로 귀국해 교수로 재직 중이었

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상래 목사 부

인과 네 자녀, 양가 가족들이 참석

했으며,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인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와 

한국총회와 뉴욕신학대학 관계자

들이 함께 참석해 축하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77년 역사 첫 한인...“오직 하나님 뜻 나타나게” 

리포지대학 김상래 총장 취임식

이민 115주년기념 아메리카연합재단 전국대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간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구원 역사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을 위하여 베풀어진다는것은 모든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베

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

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

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하

나님의 백성이 된 신분적 정체성

과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목

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일종의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것이 원인

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과에 해당 하는 것이

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비교

해 볼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

는 과정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0%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자. “너희

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

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

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

소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

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므로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지옥 형벌을 벗어

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게 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

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미 하

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에베소 성

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야 할지에 

대하여 설명해 가고 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말씀이 가진 구조 자체

가 원인 결과의 성격으로 이루어

져 있다.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

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

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

다. 하나님의 덕은 하나님의 탁월

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탁월 

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성품)과 하

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일을 가리

킨다. 즉 진정으로 구원 받은 하나

님의 백성이라면 일상 생활 가운

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삶으로 증명해내

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

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은 언제나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진

정한 정체성에 대한 결과로 나타

나는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

매 맺는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

은 열매 맺는법이 없다고 예수님

께서 말씀 하셨다. 즉 나무의 상태

는 열매를 맺게하는 결정적인 원

인이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이며 어떤 

나무가 나쁜 나무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나무에 속한 사람과 

나쁜 나무에 속한 사람의 구분은 

하 나 님  자 신 과 의  관 계

(Relationship)가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 하신다. 그리스도가 누구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십자

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에 대

한 분명한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

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고

백적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가 하

늘에 승천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

편에 앉으셔서 영원을 사모 하며 

걸어갈수 있도록 다스리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때 하나

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의 관

계가 바른 관계(right relation-

ship)에 놓여 있다고 판단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고백적 믿음을 가질때 윤리적 삶

을 살아내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

이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와 윤리적 삶 사이의 불균형

에 대한 깊고 깊은 고민이 점점 확

산되고 있는것을 본다. 그래서 윤

리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가 

지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한가

지 사실을 꼭 되새겨 보자.  우리가 

과거의 죄의 형벌로 부터 벗어나

게 하는 능력이 어디로 부터 오는 

것인가? 2000년전에 일어났던 십

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온다. 

그것은 곧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

다면 복음의 능력의 영향은 어느 

범위가지 미치게 되는 것인가? 예

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복음의 

감격에 의한 능력이 없이는 결코 

윤리적 삶을 살지 못한다. 지옥 형

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

성이 되는 구원의 과정에서는 전

적인 하나님의 은혜(하나님 100% 

인간 0%)이다. 그러나 이미 하나

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것은 하나님과 구원 

받은 백성간의 협력 사역이다. 여

기서 협력 사역이라함은 하나님 

50% 인간 50%를 말하는 것이 아

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와 인간 

노력 100%를 말한다. 현대 기독교

가 고민하고 있는 윤리적 삶의 실

천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을 살아

야겠다는 의지 부족을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계속적인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본적인 원

인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 

부터 지적 받았던것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놓쳤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사랑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다는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를 담당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것을 가리킨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

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을 경험했던 첫 사랑이다. 그리스

도인들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을 경험한 십자가이다. 십자가의 

감격이 곧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윤리적 

삶을 실천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

기 부여 입니다. 그러므로 빈약하

리만치 부족한 윤리적 실천의 약

함을 보면서 우리의 결심이나 마

음의 중심이나 노력을 점검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

하고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

격의 온도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

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십

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

한 감격만큼 윤리적 삶도 실천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예

수를 외칠 뿐이다.

목회서신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의 비결 여승훈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

영춘 목사) 제 31회 장학기금을 위

한 찬양축제가 지난 1일 필라 영생

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 말씀은 학감 이규본 목

사(“전능의 하나님”, 벧후3:1-7)가 

전했으며 2부 찬양에서는 이재환 

전도사가 독창을,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 합창단이 ‘시편 62편’ 등 6

곡을 불렀으며, 박매자 학우가 간

증했다.

한편 동 신학교는 오는 8일과 15

일 오후 8시 예사랑교회(담임 손한

권 목사)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

성국 목사)에서 각각 장학기금 찬

양축제를 갖는다. 

<유원정 기자>

라이프라인미션 대표 유태웅 목

사의 싱글 찬양앨범 발매 기념 찬

양콘서트가 지난 29일 오후 5시 뉴

욕에벤에셀선교교회(공동담임 최

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유태웅 목사는 이날 ‘Someday 

We Will’(언젠가 우리가)이라는 찬

양곡을 앨범 주제로 삼아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모두 꿈

꾸던 그 곳에서 영원토록 부를 노

래들이요. 주님과 함께 부를 노래. 

일어나라 그 영광의 땅으로 우리 

함께 가리라"라고 노래했다.

콘서트는 김성수 전도사가 인도

하는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

작됐으며, 유태웅 목사의 사회로 

예람교회 이영희 목사가 시작기도

를 했다. 

이어 유태웅 목사는 타이틀곡인 

“언젠가 우리가”를 찬양했으며, 이

어 손사랑 수화찬양팀과 콜라보로 

‘이길 자 없네’를 찬양했다.  

“이길 자 없네”에는 “이길 자 없

네 주의 사랑의 손길, 이길 자 없네 

주의 그 크신 사랑, 이길 자 없네 

주의 끝없는 은혜, 이길 자 없네 주

의 십자가 사랑, 말로 할 수 없는 

주의 그 사랑,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네”라는 찬양가사가 담겨있다.

이어 게스트로 초청한 이광선 찬

양사역자가 “피 흘린 사랑”과 

“Above All”을 영감 있게 찬양했

다.

유태웅 목사의 친형이며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제시유 집사가 유

태웅 목사와 콜라보로 “그로 인하

여”를 찬양했다. 그 곡 안에는 “나

의 눈을 들어 하늘 보며 주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사랑으로 넘쳐흐름을”이라는 찬양

이 담겨있다. 

이어 제시유는 다양한 악기로 복

음성가 메들리를 연주했다.

유태웅 목사는 “예배합니다”와 “

그분은 나의 아버지”를 찬양했으

며, 안창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

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

사)가 제 46회기 정기총회 일정을 

공고했다.

목사회는 지난 4일 언론과 회원

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총회 일정은 11월 27일(월)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

호 목사)이며 중식은 산수갑산II.

이날 참석 회원 중에 최근 3년간

(2014-2016) 총회에 한 번도 참석

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이 주

어지지 않는다.

또 목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회

장 이재덕 목사)를 구성하고 회장

과 부회장 선거에 임하는 후보등록

도 공고했다.

후보 등록은 11월 6일(월)부터 

접수하며 마감은 11일(토) 오후 1

시다. 

뉴욕목사회는 현재 문석호 목사(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가 부회장

이며, 부회장 후보로 2-3명이 거론

되고 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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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회장단 이취임 및 시무예배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 제 44회기 회장 및 

임 실행위원, 제 32대 이사장 이 취임식과 시무예배가 13일(

월) 오전 10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44회기 교협은 이날 임원 및 실행위원회 명단을 발표한다.

▲문의: (718)279-1414

부목사 청빙
벅스카운티장로교회(담임 김풍운 목사)가 부목사를 청빙한

다. 자격은 정규신학교 졸업자로서 목사안수를 받은 영주권자 

이상 신분소지자로 영어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이

력서(3개월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자기소개서(간

증 및 소명), 2인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제출기한은 12월 15일

까지 교회(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1550 Wood-

bourne Road Levittown, PA 19057)로 보내면 된다.

▲문의: pwkim529@gmail.com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마치고 남일현 목사부부와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마감은 11일

뉴욕한인목사회 27일 46회기 정기총회 

필라 안디옥교회(담임 호성기 목

사)가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

지 21일간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게 하시는 하나님

의 은혜’라는 주제로 다니엘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했다.

호성기 목사를 강사로 에스라서 

강해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첫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한 호성기 목사는 “바벨로 포

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처럼 우리의 

삶이 세워 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은

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우리의 삶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

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안디옥 교회는 매일 300여명의 

성도들이 새벽부흥회에 모여 은혜

를 받고 있고, 특별히 매 주 토요일

에는 안디옥교회 OICC 비전에 따

른 한어부, 영어부, 스패니쉬부, 안

디옥 열방교회(다민족교회)와 시티

캠퍼스 교회에서 온 500여명의 성

도들이 함께 특별 새벽 부흥회에 

참석해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차세대들이 

주님의 자녀로 바로 자라나기 위해 

매일 새벽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 훈련의 시간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40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부모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특새는 매일 새벽 5시 15분 진행

된다.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필라안디옥교회 21일 다니엘 특새 시작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필라안디옥교회 다니엘 특새에서 참석자들이 호성기 목사 인도하에 기도하고 있다.

유태웅 목사, 싱글 찬양앨범 내고 찬양콘서트

든든한교회 남일현 담임목사 위임예배
지난 5일 저녁 든든한교회가 남

일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예배

를 드렸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유재일 목사) 뉴욕서노회 

주관으로 열린 예배에서 노회원 목

사들은 든든한교회가 거의 10년 가

까이 내분을 겪은 것에 대해 위로

하며 새 담임목사를 맞아 그야말로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했다.

남일현 목사는 답사에서 “하와이

에서도 든든한교회는 유명했고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줄 몰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

도하심이 있었음을 확신한다”며 “

오늘 기념품을 받게 되는데 든든한

교회에서 은퇴할 때도 기념품을 받

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살리는 교

회로 교인을 품어주는 목사가 되겠

다”고 답사했다.

임직식은 위임국장 이종태 목사(

노회장) 인도로 기도 이종열 목사(

부노회장, 사랑의교회), 성경봉독 

오영상 목사(뉴욕세빛교회), 말씀 

강기봉 목사(증경총회장, 뉴욕백민

교회 원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기봉 목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벧전3:13-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든든한교회가 그리스도

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고 초대교

회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본

문을 소개하면서 “석회암 굴에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

스도를 주로 삼는’ 믿음을 오늘 우

리도 가져야 한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세

상으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라”

고 말했다. 

강 목사는 “예수님을 ‘주’라한 것

은 기적을 행하신 능력뿐 아니라 

감동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며 “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님의 길을 가야 어떤(가족, 성도)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

다. 

2부 임직식은 목사위임서약(목

사에게, 교우에게), 공포 이종태 목

사(심령이가난한교회), 목사에게 

권면 이춘호 목사(우리언약교회), 

교우에게 권면 양조경 목사(뉴욕중

앙교회), 위임패 수여, 축사 최광진 

목사(메시아장로교회), 정관호 목

사(뉴욕만나교회), 답사 남일현 목

사,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특송 중

창팀, 광고 박상운 장로, 축도 이승

원 목사(뉴욕천성장로교회) 순서로 

진행됐다.

남일현 목사는 한국 총신대학교

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알라스카

에서 한인목회와 원주민 사역후 

LA와 하와이 목회를 거쳐 든든한

교회의 청빙을 받았다.

든든한교회는 전임 목사측과 오

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그 측근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

리고 있다.
<유원정 기자>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곳...”

은퇴까지 사역...“품어주는 목회”다짐

찬양콘서트에서 유태웅 목사(오른쪽)와 형 제시유 집사가 콜라보 하고 있다.

동부개혁장신, 필라영생교회서 장학기금 찬양축제

필라영생교회에서 동부개혁장신 후원 찬양제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국제총재 

박희민 목사, 대표회장 송정명 목

사)가 주관한 종교개혁 500주년기

념 설교 페스티벌이 4일 오전 9시 

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설교 페스티벌은 1부 예배, 2부 

페스티벌, 3부 평가 및 발표로 진행

돼 대상 박동진, 설교상 권영란, 주

해상 박면호, 커뮤니케이션상 김경

식 신학생이 수상자로 뽑혔으며 학

교별로 2천 달러, 1천5백 달러, 1천

5백 달러, 1천 달러가 각각 전달됐

고 참석자들에게는 참가상과 상금 

200달러가 수여됐다. 

행사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박종

술 목사(KCCC 임시대표)의 찬양으

로 시작돼 백은학 장로(홀리클럽회

장) 기도,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 

국제총재) 설교, 이호우 목사(OC교

협 회장) 축사, 고승희 목사(아름다

운교회) 축도로 마쳤다. 

이날 박희민 목사는 히브리서 4

장 12-13절을 통해 설교자의 사명

과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제시하며 

본 행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설교 페스티벌은 최승목 목

사의 사회로 미성대학교(박정화), 

베데스다대학교(이대혁), 클레어몬

트신학교(김태호), 에반젤리아복음

대학교(조재연), 풀러신학교(임진

업), 그레이스미션대학교(권영란), 

국제개혁신학교(김경식), 미주장로

회신학대학교(박동진), 월드미션대

학교(박면호) 등 9명이 단에 올라 

주어진 15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날 심사위원은 참여대학교 교

수들로 구성돼 전달력과 열정, 정

확한 본문 주해, 설교구성, 종교개

혁적 전통과 유산의 이민사회 현장 

적용 등을 살펴 수상자를 선발했

다. 

이날 우수상을 차지한 박동진 신

학생(미주장신)은 ‘하나님의 개혁’(

왕하22:2-7)이란 제목으로 “하나

님의 개혁은 창세전부터 시작돼 지

금까지 개혁되고 완성돼질 것”이라

며 “예배의 개혁이 이뤄지려면 먼

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인생은 은

혜 없이 살 수 없다. 은혜를 베푸시

는 하나님은 쉼 없이 수리하라 명

령하고 계신다. 개혁에는 고통이 동

반된다. 진정한 교회개혁은 바로 나

부터 변화되고 개혁돼야 한다”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진정한 

개혁을 위해 나 자신부터 개혁되자

고 강권했다. 

그 외 설교상을 수상한 그레이스

미션대학교 권영란 신학생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믿음의 삶”(롬

1:15-17), 주해상의 월드미션대학

교 박면호 신학생은 “믿음으로 사

는 의인”(롬1:15-17)을, 커뮤니케

이션상 국제개혁신학교 김경식 신

학생은 “시대의 패션리더”(엡4:17-

27)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대회를 위해 김유리 학우

(WMU)와 나경화 찬양선교사의 특

별 찬양이 있었으며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4시간에 걸친 설교 페스티벌을 

지켜본 참석자들은 “신학도들의 설

교를 들으며 교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자 기자>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www.chpress.net

west
서부교계 게시판

사랑한인교회 교회설립 33주년 부흥성회
사랑한인교회(담임 하재식 목사)는 교회설립 33주년을 맞아 ‘참된 

부흥을 주옵소서’란 주제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11월 9일(목)일부

터 12일(주)까지 진행되며 강사는 장동찬 목사(베다니교회 원로) 목, 

금, 토요일 저녁집회는 7시30분. 주일 1부 9시. 2부 10시50분. 

▲문의: (213)380-0085

은혜한인교회 추수감사절 특새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추수감사절 특별새벽부흥회가 오

는 13일(월)부터 18일(금)까지(월-금 오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6

시)열린다. 강사는 담임 한기홍 목사. 

▲문의: (714)446-6200

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학자금세미나 
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디렉터 구자형)가 오는 12일 오후 5시 

노스리지에 위치한 주안에교회(19514 Rinaldi St.)에서 학자금 세미

나를 실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와 CSS 프로파일 작성법, 529 플랜 및 학자금 생명보험 활용하기, 그

랜트와 장학금, 웍 스터디, 연방 보조금 등에 대해 알아본다. 

▲문의: (213)500-9739 

남가주 외대코랄 정기연주회
남가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회 산하 합창단인 ‘외대코랄’(단장 

김재권, 지휘 오위영)이 제 4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2일(주) 오후 7

시 윌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에서 갖는다. 이번 연주회

는 남가주 한국외대동문회(회장 이영기)와 LA G-CEO원우회(회장 

이교식)가 주최하며 현대음악과 국악의 만남, 그리고 쓰리 테너의 무

대가 준비된다. 

▲문의: (213)725-4488, (213)820-3850

제2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제2회 디스어빌리티 오케스트라(지휘 최경은 교수) 정기연주회

가 11일(토) 오후 1시30분 Hollenbeck Palms Retirement Center 

Chapel(573 S. Boyle Ave, LA)에서 개최된다.

▲ 문의: (323)594-2060

구세군 터스틴랜치한인교회 성금모금 행사시작 
구세군 터스틴랜치 한인교회(담임목사 이용우)는 지난 3일 가든

그로브 아리랑 마켓 앞에서 시종식을 갖고 올해 구세군 성금모금 행

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12월24일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6시 사

이 OC 내 아리랑 마켓(가든그로브, 풀러튼), 시온 마켓(어바인, 부에

나 팍), 한남체인(풀러튼)에서 각각 진행된다. 한편 구세군 터스틴랜

치 한인교회는 오는 11일(토) 오후 5시 자선 모금을 위한 음악회도 

개최한다. 

▲ 문의: (714)949-6395, (213) 447-2773

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 

선교사)가 주최한 사랑의 나눔 일

일찻집 콘서트가 5일 저녁 6시 미

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교

회에서 열렸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10여 

년 전에 태동된 사랑의선교회는 정

기적인 예배모임과 문화공연 행사

를 통해 기금을 마련해 장애우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다. 

이날 개최된 일일찻집 콘서트도 

기금모금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남가주한인합창단, 조이플 선교합

창단을 비롯해 워십팀과 10개 합

창단의 공연이 훈훈한 사랑의 화음

으로 이어졌다.  

사랑선교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광명선교교회(담임 김영화 목

사)에서 모여 예배드린다. 자세한 

것은 (213)245-4870으로 문의하

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는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

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지난 10

월 26일과 27일, 1박2일 수련회 형

태로 실시했다.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활동하

는 한인 기독교 목회자의 부인 1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

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정의

와 패턴, 아동학대와 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 가정

폭력 실태에 공감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했다. 

또 앞으로 한인가정상담소와 협

력하며 건강한 한인사회, 한인가정

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기로 다

짐했다. 

카니정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

자 중 상당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찾아오기 전에 종

교계 관계자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한인가

정상담소는 6년 전부터 한인 목회

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

사들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긍정적

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한

인교계와 협력해 한인사회에서 가

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

이에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

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미주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 대표 안상훈 집

사) 의료팀이 지난 10월 28일 멕시

코 티화나 청계천(Alamar)교회에

서 의료선교를 진행됐다. 

GMMA에서 여러 전문의와 의대

생들을 포함 총 33명의 의료진이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찾아 간 것

이다. 

매우 가난하고 불쌍한 동네 주민

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

해주는 모습은 많은 감동을 일으켰

다. 틈틈이 환자들을 붙잡고 열심

히 기도해주는 모습 또한 감동이었

다. 

이번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 

치료, 물리 치료, 기본 건강 검진도 

받고 약도 가져갔으며 최근 이 판

자촌 동네 화재발생으로 화상을 입

은 환자도 찾아와 치료를 받았다. 

의료선교와 전도를 병행해 다른 

한 교회의 협조로 광대와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풍선놀이 

등으로 동네 거의 모든 아이들이 

몰려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의료선교팀을 안내한 최재민 

선교사는 “가끔 안경선교팀이 올 

때마다 치과나 소아과 등 다른 분

야의 의료팀도 오게 되기를 오랫동

안 기도해왔는데 이렇게 멋진 의료

사역이 다시 이뤄졌다. 이렇게 진

료를 받기 위해 교회에 왔던 사람

들이 교회로 연결돼 주님의 자녀들

로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 의료팀은 11월 11일 티화나

의 한 산동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

로 의료 사역을 할 예정이다.

▲문의: 최재민 선교사(1-213-

675-7575 미국&멕시코 공용)
<기사제공: 미주 GMMA의료팀>

찬양사역자 허지애 자

매의 첫 번째 찬양곡 ‘주

님 말씀만이’ 음원이 최

근 출시됐다. 

지난 2010년 열렸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

램 ‘위대한 탄생’ 미국대

회에 참가해 극찬을 받

은 허지애 자매는 지난 

2014년 8월 출시된 

‘Where is my Man’ 이

후 3년 만에 그의 목소

리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허지애 자매는 “크리스천으로 세

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의 진리보

다 더 우리 삶에 중심이 되는 메시

지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

급속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

에서 청년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라는 고백을 가사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주님말씀만이’는 귀에 익숙한 

보사노바 리듬을 바탕으로 한 연주

자들의 편안한 플레이가 허지애 자

매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졌으며 그

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의 신곡 ‘주님 말씀만이(No 

Sweeter Words)는 현재 유투브

( w w w . y o u t u b e . c o m /

w a t c h ? v = N -

mqgj29MD4&feature=youtu.be)

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아이튠즈

(iTunes)를 비롯 각 음원사이트에

서 구입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일일찻집...장애우와 불우이웃돕기

1박2일 수련회, 목회자 부인 10여명 참석

미주 GMMA...총 33명 의료진 헌신

‘주님 말씀만이’...청년들 중심 잡을 도구로

사랑선교회 사랑의 나눔 콘서트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티화나 판자촌에서 1일 의료 선교  

찬양사역자 허지애 자매 음원출시

사랑의 나눔 컨서트에서 찬양하고 있는 남가주한인합창단

한인가정상담소에서 OC교계 사모들을 초청 세미나를 가진 후 기념촬영.

가마 의료팀이 티화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습

새롭게 선보인 허지애시디 표지

소망장로교회(담임 성요셉 목사)

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

로)를 초청해 가을 말씀잔치를 개

최했다.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첫 집

회에서 피종진 목사는 출애굽기 3

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큰 광경

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피종진 목사는 “현대를 살고 있

는 사람들은 본질을 상실하고 살아

가고 있다. 가장 추구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산다. 삶의 이정

표와 가치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강권했

다. 

이어 피 목사는 “본문에 나타난 

모세가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는 마음으로 돌이켜 갔을 때 하

나님의 임재하신 광경을 보았고, 

신령한 역사가 나타난 광경을 보았

으며, 사명을 수여받은 광경을 보

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장수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 우리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광경을 보고, 신령한 은혜의 광경

을 보며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소명의 광경을 볼 수 있는 복된 생

애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주일에는 ‘주의 날에 임하

시는 하나님의 역사’(계1:10-16)

와 ‘성령으로 시작하라’(갈3:3-6)

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

다. 

한편 서부지역 집회중인 피종진 

목사는 6-8일 오직예수선교교회, 

9일 LA임마누엘선교교회, 10

일-12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각

각 말씀을 전했다.  
<이성자 기자>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설교 페스티벌 

소망장로교회 가을말씀잔치, 강사 피종진 목사 

대상 박동진 미주장신...9개신학교 참가

“주님 제자가 된 것에 감사하자”

설교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차지한 박동진신학생(상)_ 행사를 마치고 기

념촬영(하)

소망장로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피종진 목사

크리스천헤럴드/CHTV 방송이 

11월 1일부터 남가주 최고 방송사 

중 하나님 KDOC56으로 채널을 이

전하게 됐다. 

KDOC56 방송사는 현재 9개의 

디지털 채널로 방송하고 있으며 

LA 지역 방송채널 중 가장 깨끗하

고 선명한 화질로 방송하게 됐다. 

CHTV방송은 미연방정부의 방

송통신위원회(FCC)와 채널18 방

송사의 사정에 따라 디지털TV 채

널 변동이 불가피해 지난 7월 1일

자로 계약당시 채널인 18.10에서 

18.7로 이전한 바 있다.

<기사제공: CHTV방송>

CHTV, 새 채널 KDOC56.9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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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새문안교회 앞 거리

에서 개최한 ‘회개와 구국기도회’

에서 참석자들은 전쟁위기설까지 

치닫게 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기

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자고 

다짐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국가

적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

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하

나님의 백성은 섬기던 우상을 제거

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

아갈 때 꼬인 문제가 풀리게 돼 있

다”고 강조했다. 

엄 대표회장은 “지금의 위기상황

을 적당히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면서 “통회자복하고 주님 앞

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

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

늘에 상달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

이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도전

했다. 

이날 기도회에 군복을 착용한 인

사들이나 태극기부대가 끼어들어 

정치구호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설교자들도 순수하

게 국난극복의 방안이 하나님께 돌

아가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5000

여명의 참석자는 태극기와 성조기

를 흔들며 국난극복과 굳건한 한·

미동맹을 위해 간구했는데, 국가적 

위기상황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통

회자복했다. 

참석자들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핵실험 저지, 국가안

보, 한국교회 일치, 복음통일을 위

해 기도했다. 연단에 나온 인사들

은 기도시간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대한민국

의 기독교 성도와 절대 다수의 국

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뜨겁게 환영한다”는 

영문 입장문이 발표됐다.

31일 국민일보가 CBS, 한국교회

와 손잡고 마련한 심포지엄 ‘새로

운 500년의 시작’에서는 한국교회

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소비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시대

의 개혁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는 취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

는 서울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

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심포지엄에서는 연세대 연합신

학대학원 정미현 교수,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 양권석 성공회대 신

학대학원장이 주 발제자로 나섰다. 

김학중 꿈의교회 목사의 사회로 이

어진 종합토론에선 호남신대 신재

식 교수, 한신대 나현기 선임연구

원,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대한성공회 유시경 교무원장이 논

찬을 겸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지 목사는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

년’이란 주제를 많이 소비해왔다”

며 “소비하면 익숙해지고, 문제의

식이 둔해지면서 어쩌면 성서적 변

화의 열망이 컸던 이들은 지금쯤 

절망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목사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 기간에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 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문제를 거론

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

를 다루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종교

개혁 500주년을 소비만 한 채 끝나

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목사의 

발언으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두

고 즉석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양권석 원장은 “500년 전 가톨릭

은 권력화된 집단으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그 사회의 헤게모

니, 억압적 질서와 동맹관계를 맺

는 종교 단체는 개혁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성교회

의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시각에서 세습 문제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명수 교수는 “먼저 역사적으로 

후계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혈통계

승, 최고결정자의 지명, 대의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며 “이런 

시대에 굳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

교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리더

십 교체 기간에 깨지거나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다

고 선악을 구분해 비판하기보다 한

국교회의 바람직한 리더십 교체에 

대해 연구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

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현 교수는 “타 교단 일을 언

급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 “교단 

내 총회의 합의가 있었는데도 개교

회에서 안 지켜진 것은 안타깝다”

고 말했다. 

신재식 교수는 이런 세습이 가능

한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는 지난 

30년간 급성장하면서 교회뿐 아니

라 부속 사회복지기관, 언론기관 

등 다양한 자산을 축적했다”며 “바

로 이런 물적 자산으로 이득을 얻

는 은퇴 목사와 리더십이 야합한 

결과로 세습이 이뤄지는 것”이라

고 분석했다. 이어 신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과 한국교회”이라며 “

명성교회와 같은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통합 소속 목회자로서 깊

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찬반 

여부를 떠나 신학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공

감을 표했다. 유 신부는 “교단이 다

르다고 모른 척 할 일이 아니라 저

쪽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생각으

로 대해야 한다”며 “500년 전 종교

개혁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중

요했던 것처럼, 이 문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말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유충국 목사)과 백석대(총장 장종

현 목사)는 31일 충남 천안 백석대

에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개혁주

의생명신학 연합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개혁과제와 개혁주의생

명신학의 현대적 의미를 성찰했다. 

장종현 총장은 개회예배에서 “종

교개혁은 중세 가톨릭교회가 예수 

복음을 왜곡하고 교황의 권위와 교

회 전통을 성경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할 때부터 시작됐다”면서 “종교

개혁은 성령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

로 간 교회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운동”이라

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가 성경이 아닌 신학을 기준으로 삼

으면서 영적 생명력을 점점 잃고 있

다”면서 “영적 지도자의 욕심 때문

에 연합기관 분열은 물론 500년 전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고 개탄했다. 

이어 “개혁은 우리 속에 예수 그

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가능하

다”면서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전

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

는 제2의 종교개혁을 강력하게 일

으키자”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학술대회에서 최윤배 장신대 

교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은 사변

화(思辨化)된 신학을 반성하고 예

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자 하는 신앙운동”이라며 “말씀과 

성령, 기도 속에서 전개되는 이 운

동이 한국교회 문제가 도덕적 가치

관이나 실천의 문제보다 예수생명

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신

학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짚었다

는 데 매우 탁월하다”고 분석했다.

주도홍 백석대 교수도 “마르틴 루

터는 종교개혁 당시 부귀와 권세, 

명예를 추구해 ‘영광의 신학’에 함

몰돼 있던 교회를 고발했다”면서 “

한국교회도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

자가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세교회는 종교개혁까지 

1500년을 버텼지만 한국교회는 

100여년 만에 제2의 종교개혁을 외

쳐야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 있다”

면서 “한국교회는 다원화된 세계 

속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붙

들고 시대 문제를 품고 고뇌하며 기

도하는, 늘 개혁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장대신과 백석대는 ‘개혁

주의생명신학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

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의 ‘5대 

솔라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재해석

해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2000여명의 목회자와 백

석대 교수, 신학생들은 임석순 서울 

한국중앙교회 목사가 인도하는 부

흥사경회에 참석해 제2의 종교개혁

을 간구했다.

종교개혁500주년학술포럼이 종

교개혁기념주일을 맞아 10월 29일 

예수사랑교회(담임 이강평 목사)에

서 개최됐다. 

서울기독대학교 총장 이강평 목

사의 개회사에 이어서 서울기독대

학교 전석재 교수 사회로 안준배 박

사가 종교개혁500주년과 한국교회 

개혁실천 첫발제자로 나섰다. 한국

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장 안준배 박

사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 논제를 한국교회 개혁실천위원

회가 오늘의 시점에서 8개 개혁안

으로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개혁실천 8개항은 첫째,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본질

로 돌아가겠습니다. 둘 째, 한국교

회는 목회자의 영성과 윤리성을 회

복하고 교회갱신에 앞장서겠습니

다. 셋째,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더욱 연합하겠습니다. 넷

째, 한국교회는 교회선거를 더 공정

하고 깨끗하게 치루겠습니다. 다섯

째,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문제를 

세속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교

회내의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하

겠습니다. 여섯째, 한국교회는 교회

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실천하겠습니

다. 일곱째, 한국교회는 민족의 화

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

겠습니다. 여덟째. 한국교회는 세계

의 화해, 평화와 하나됨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날 서울기독대학교 백종구 교

수는 ‘종교개혁과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성경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조동호 소장은 ‘그리스

도교 예배전통회복운동의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날 포럼 발제자는 본질로 돌아

가는 환원운동과 연합운동은 루터

의 개혁정신을 이어가는 향후 한국

교회의 중요과제라고 의견을 모았

다. 
<기사제공: 종교개혁500주년 학술포럼>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유월

절’ 정신이 또 하나의 축, 전 세계 유

일 ‘새 언약 유월절’ 지키는 하나님

의교회.”(A일보 2017년 9월 26일자 

E4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

회’(구 안상홍증인회)와 신천지예수

교증거장막성전, 박옥수 구원파 등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광고와 기사

가 유력 일간지에 등장하고 있어 주

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것이 A일보 기획섹션이

다. A일보는 지난 9월 26일 4면짜

리 특집섹션을 제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대적으로 소개했다. 기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까지 달아놓고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듯했지만 

사실은 광고 면이다. A일보는 “하나

님의교회가 어머니 하나님의 사랑

으로 세계인의 안식처가 됐다”면서 

“세계 175개국에 5000여 지역교회

를 설립해 2년 새 두 배 이상 성장

했다”고 하나님의교회를 극찬했다. 

B일보에도 하나님의교회 광고가 

실렸다. 하나님의교회는 원주지역 

교회 설립이 불발에 그치자 “원주

시가 합법적인 교회 이전을 2년 가

까이 가로막는 갑질 행정을 하고 있

다”며 6월 15일자 광고를 통해 원주

시를 공격했다.  

박옥수 구원파는 C일보 10월 25

일자에 전면광고를 실었다. 신천지

도 기관지인 ‘천지일보’ 광고를 Y뉴

스에 하고 있는데, TV는 물론 KTX 

객실 모니터, 거리 전광판에도 천지

일보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들 이단 종교단체가 일간신문

이나 월간지, 방송뉴스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봉사활동 기사를 내보

내는 것은 내부결속 때문이다. 하나

님의교회 최고위층에서 활동하다

가 2014년 탈퇴한 김정욱(61)씨는 

“하나님의교회 지도부에서조차 교

리에 문제가 있고, 진리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도들

에게까지 퍼져있다”면서 “일간지 

특집면이나 광고면은 결국 내부 단

속용인데, 정작 신도들은 그게 광고

인 줄도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씨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억

대의 비용을 투입해 써먹던 방법”

이라며 “지금은 홍보비용이 훨씬 

올라갔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이들 특집면이나 광고가 

반사회적 종교집단이 거리에서 포

교활동을 하는 데 쓰인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은 자연스럽게 매체 신뢰

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강원도 원주에서 하나님의교회 

진입을 막고 있는 김동우(62) 원동

주공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하

나님의교회가 지금도 원주 시내에

서 자신들의 기사가 나온 일간신문

과 월간지를 거리에서 살포하고 있

다”면서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시민

들 입장에선 그런 종교집단을 유력 

언론이 앞장서 포장해 주는 게 우습

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영

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이 해

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

다”면서 “판결문에도 시한부종말론 

집단이라고 나오는 종교집단을 그

렇게 홍보해주는 언론사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들 사이비 종

교단체들이 전문 대응팀을 꾸리고 

교묘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당

부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장은 “이단들은 언론에 매우 민

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체 언론

대응팀을 꾸리고 24시간 감시체제

를 가동한다”면서 “언론사에 광고

까지 내는 것은 비판을 말아달라는 

‘보험’ 성격도 있어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은 “최근 들어 이단광고가 급증하

고 있는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단옹호 기사와 광고

가 나올 때마다 해당 언론사에 항의

하고 연합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이 서울 동남노회를 통과하면서 서

울 명성교회 측이 김 목사 부임을 

공식화하고 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남노회 결정에 반발한 일

부 노회원들로 구성된 ‘노회 정상

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

위)’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는 29

일 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아들 

김 목사의 청빙청원안이 노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보에도 청빙

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글이 게재됐다. 

명성교회는 또 정기노회에 앞서 

총대들에게 김하나 목사가 후임 목

회자로서 적합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과 세습방지법이 성도의 기본권

을 침해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휴

대전화 메시지 4건을 발송한 것으

로 알려졌다.  

청빙 대상자인 김하나 목사는 지

난 2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

회에서 청빙안이 통과된 직후, 자

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기도 하

남시 새노래명성교회의 사임서를 

동남노회에 제출했다. 명성교회 부

임을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어 동남노회 정치부는 27일 이

를 심의했지만 사임서에 김 목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을 문제 삼아 

처리를 보류했다. 교단법에 따르면 

사임서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 

김 목사는 보완한 사임서를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은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명성교

회 A장로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심사숙고 끝에 김하나 목사의 청빙

을 결정한 만큼 존중을 받았으면 

한다.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회 허리’ 중형교회 침체 왜 

중형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도

심 공동화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여파는 ‘교회의 미래’ 20-30대 교

인 급감과도 맞물리면서 교회 재

정난과 신앙의 보수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 조성돈 

교수)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

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마지노선 

중형교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연구소는 거룩한빛광성교

회(정성진 목사) 후원으로 지난 

2∼9월 서울·경기도에 위치한 출

석교인 300-1000명 규모의 중형

교회 25곳을 인터뷰한 결과를 발

표했다. 

중형교회들은 1960년대부터 도

심에 자리 잡은 뒤 70-80년대 도

시로 인구가 급격히 몰려 부흥기

를 맞았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젊

은 세대가 급감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기독

교인은 1995년 333만5988명까지 

늘었다가 2005년 276만1863명, 

2015년 241만3709명 등으로 줄어

들고 있다. 반면 40-70대는 1995

년 239만940명에서 2005년 328만

304명, 2015년 482만2740명 등으

로 급증했다. 

문제는 중형교회에 새신자가 유

입되지 않고 기존 교인들만 남다

보니 교회 내 의사결정 구조가 고

착화됐다는 점이다. 한 목회자는 “

오래된 중형교회는 장로 1명에 딸

린 일가친척, 사돈까지 합해 100

명이 넘는다고 봐야 한다”며 “일

종의 ‘씨족사회 권력’이 형성된다”

고 표현했다. 합리적 의사결정 구

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점차 교

회가 보수화된다는 얘기다.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설상가상 재정 파탄은 예고된 

시한폭탄이다. 1990년대까지 중흥

기를 맞아 예배당을 확장하거나 

교외에 기도원을 지었지만, 교인

이 줄면서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더해 은퇴 노년층이 늘고 젊

은 세대가 감소하면서 중형교회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 

중형교회 1세대 목회자들이 은

퇴하고 세대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도 심각하다. 은퇴

한 목사의 원로목사 대우 문제와 

관련한 지침이 없어 분란이 일어

나기도 한다. 은퇴비용을 과하게 

요구해 평생 존경받던 목회자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신임 목사를 청빙

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의사

가 반영되지 않고 기성세대의 취

향만 고려해 갈등이 불거지기도 

한다.

청장년층에 맞는 프로그램 절실 

전문가들은 합리적 교회운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실천

신대) 교수는 “합리적 교회운영과 

함께 청장년층에 맞는 교회 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젊은 세대의 이

탈을 막을 수 있다”며 “또 중형교

회가 예배당을 지역사회와 공유하

거나 효도관광을 확장하는 등 지

역 주민센터·기관과 협력해 지역

교회로 자리 잡는 방안을 고민해

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대교체 문

제에 대해서는 부목사와 일반 교

인 리더십을 성장시켜 교회 리더

십 구조의 고착화 방지를 주문했

다. 

정재영 실천신대 교수는 “중형

교회가 지향할 지점은 대형교회가 

아니다”면서 “피라미드식 상명하

달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

소통이 자리 잡도록 다양한 위원

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션라이프>

#서울 구로구 A교회는 최근 옛 도심 공동화와 고령화를 정면으로 

맞고 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도시개발 목적으로 추진

한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3000명이 다니던 교회 인근의 초등학생 수는 이제 700명 남짓 남았

다. 젊은 교인들은 자녀교육을 이유로 교외로 떠나고 남은 교인은 60

대 이상 노년층이 대다수다.

#경기도 안양의 구도심 지역에 있는 B교회. 한때 교인이 700명 정

도에 이른 중형교회였다. 1970∼80년대 당시 교회 부흥기를 맞아 예

배당을 크게 지었다. 하지만 최근 교인은 2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

다. 1년에 나가는 이자와 관리비만 2억원이다. 예배당을 팔 수도 없고 

팔려고 내놔도 주택 지역에 있어 사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기독교인 회개로 국난 극복하자”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 모른 척 할일 아냐”

“한국교회는 지금, 타락한 중세교회 닮아가...”

루터의 종교개혁, 환원, 연합운동으로 계속돼야

급증하는 반사회적 종교집단 광고

명성, 김하나 목사 부임 공식화

목회사회학연구소, 수도권 25개 교회 심층 인터뷰
“기독교인 회개로 국난 극복하자” 

‘새 500년의 시작’ 심포지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주의생명신학 연합학술대회

종교개혁500주년 학술포럼, 예수사랑교회서 개최

기사 같은 광고…이단·사이비, 주요 언론 넘본다
김하나 목사, 새노래명성교회 사임서 제출

구도심 공동화·고령화·재정난까지… 

‘교계의 허리’ 중형교회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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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의 절박한 쿨데삭(cul-de-sac)

"막다른 골목"을 뜻하는 '쿨데삭(cul-de-sac)'은 프랑스어이며, 

영어발음은 '컬드색'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이곳저곳 갔

다가 한 명도 못 태우고 운전해서 올 때... 절박한 쿨데삭에 다다

릅니다. 더 나쁜 길로 쫓기지 않고, 여기 막다른 골목, 평온하고 

안전한 곳, 예배당이 있는데....

담배 피우는 아이들 사이에 저희 부부가 나란히 앉아 나지막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주쉬! 네베펜쉬게쉬~ 드라거 멕발토, 너

지 얼코토(예수 귀하신 이름)~"

만 17살 선디(Szundii)는 필터를 떼고 담배를 피우다가 진지해

집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관계(relationship)는 없어." 

선디 옆으로 제가 앉고 맞은편으로 흥부선교사가 앉아 종이 위

에 그녀의 일생을 선으로 그립니다.

"네가 지금까지 산 것이 긴 것 같애? 지금만큼 한 번 더 살면 

몇 살이 돼?" 17년을 마디로, 두 번, 세 번... 점을 찍으면 68살까

지 건강하게 산다 해도, 인생의 1/4이 지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흥부선교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를 하고, 선디가 따라 

합니다. 이제까지는 모르고 잘못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두 번째 

마디인 34살까지 살 목표를 씁니다.

지난번에는 만 15살 비키(Viki)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썼습니다.

가장 급한 사람은 바로 실비(Szilveszter)입니다. 두 달 후면 만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가야 하므로... 마침 실비가 다른 남자애

들과 우루루 지나가며, "알다쉬 비케쉬그(샬롬, 평안)!" 인사를 합

니다.

"실비!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면 고아원을 떠나 다음 단

계 시설에 들어갈 수 있대. 도와줄게!"

그날 밤에는 인터넷으로 "히드 프로그램(Bridge, HID 

Program)"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까

지는 완수해야, 기술학교를 갈 수 있구나!'

다음날 아침, 약속대로 등교시간에 맞춰 고아원에 갔더니 실비

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후다닥 깨워 실비의 서류를 챙겨들고 나

가는데, 선디가 사정합니다. "오늘만 나를 학교에 좀 데려다 줘!"

"실비는 4학년까지 이수했으므로, 5학년과 6학년 과정은 검정

고시를 쳐야 해요."

헝가리 초등학교는 8학년까지인데, 실비는 5학년 때 마약으로 

학교를 더 다니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회의적인 반응에, 저희 부부는 실비의 좋은 점과 

가능성을 말하며 사정합니다.

"내년 1월에 5학년 검정고시가 있고, 6월에 6학년 검정고시를 

칠 수 있습니다."

다섯 과목을 독학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저희 예배당에 데려

와 공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어(헝가리어), 수학, 역사, 과학(생물) 그리고 영어!  "실비! 

할 수 있어! 영어는 우리 교회 '토요 영어학교'에서 가르쳐 줄께."

토요일 아침, 운전을 하면서 그저 기도합니다. '주님! 실비가 공

부하지 않으면, 고아원에서 나가 혼자 무서운 세상에서... 그가 결

단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데 그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선디, 툰

데, 클라우디아... 저도 모두 가서 깨웁니다.

그때 빌라가 말합니다. "왜 실비만 그래? 나도 곧 18살 된다 말

이야.' 아... 18살이 다가오는 십대 아이들... 

그렇게 동기부여하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권면해

도...

저희 9인승 밴은 달랑 운전석의 저만 기도하면서 달립니다. 제

가 고아원을 나올 때, 경찰 두 명과 한 집시 아주머니가 급하게 

들어오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얀치(Janci)가 가출했대!" 아... 막다른 골목, 쿨데삭... 거기 교

회가 있습니다. 더 나쁜 길로 쫓기지 않고, 여기 막다른 골목, 평

온하고 안전한 곳, 쿨데삭, 예배당으로...!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의 서명희 씀.

mylovehungary@hanmail.net

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한발자국 

씩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

면 이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보여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

로 혁명적인 것이라고 한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실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태풍이 오기 

전 하늘에 먹구름을 보듯이 산업혁

명의 실체들을 하나, 둘씩 맞닥뜨리

고 있다. 

인공지능(AI), 로봇, 빅데이터, 바

이오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도래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거스

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인터넷

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의 

활용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이 기독

교 복음 전파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역시 그

럴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또 다른 변혁의 시대에 들

어선 지금,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선교 전략과 마인드가 요청되고 있

다. 그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과

학기술의 결과물을 선교도구로서 

적용하는 태도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문명의 발단은 인간에게 항상 

역기능과 순기능을 가져왔다. 이는 

세계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

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미리 예견하

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세속 문화에 

함몰되고 말 것이다.

1.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의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

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

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다. 이 혁명의 특징은 한

마디로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이다. 4차 산업의 대표적 분

야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이 통신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 예

측한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람과 사람에

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끼리 

통신하는 시대가 도래 한다는 것이

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마켓

과 가사일 분담은 물론 심지어 성적

인 파트너로서 이미 출현하였다. 

머지않아 인간 두뇌를 모방하거

나,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을 만들며 DNA가 조작된 소위 ‘디

자이너 베이비’가 출현하고 인간복

제 아바타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심지어는 생각과 지식이 컴퓨

터에 담겨져 교환되듯 남의 지식이 

그대로 나의 뇌에 담겨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나노봇이 뇌에 들어가서 완벽하

게 작동하는 날 인간은 수명 연장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15-30년 내에 가능

해진다는 것이다. 설마 그럴까? 속

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

다.

2. 인간 삶과 의식의 생태 변화

4차 산업 혁명은 인간에게 메가

톤급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첫째로 부딪힐 문제는 인간의 일

자리 환경이다. 2013년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미국에 있는 직업의 47%

가 자동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신체노동을 하는 

근로자 둘 중 한 명은 실업자가 된

다는 비관적 예측이다. 시킨 대로만 

일하면서 지치지 않는 자동화 기계

와 로봇은 고용주에게 신선한 유혹

이다. 기계인간은 노사 운동도 않으

며 불평하지 않고 그저 충성되이 일

만 하기 때문이다. 이로서 전문성을 

가진 자와 가난한 일반 대중이란 경

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인간의 의식 변화이다. 4

차 산업혁명은 의식주뿐만이 아니

라 언어, 문화, 경제, 예술, 정신세계

까지 영향을 주고 기독교 세계관에

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

식이 지배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바

둑 챔피언이 되고 인간 게놈이 완성

되고 유전자 편집 아이가 태어나고 

복제 동물이 태어나고 뇌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는 등등 신비롭고 불

가능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 둘 

씩 실현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인간의 생활태도의 변화

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에고 중심

주의’에 젖은 세대들은 결국 이기

적, 인간 중심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과학이 신의 영역에 도

전함으로서 이신론이 팽배하게 되

며 맘몬과 결탁한 현실 중심의 인본

주의가 판을 칠 것이다. 

3. 산업혁명과 선교 방법의 패러

다임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시대는 증기기관 발명으로 공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가난한 구두 수선

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그 영향 아

래서 자랐다. 그는 1792년 산업혁명

의 산물인 증기선을 타고 인도까지 

가서 개신교 선교사의 아버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와 원

거리 송신 발견으로 선교에도 큰 유

익을 주었다. 1900년 이후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내륙선교회

(CIM)를 비롯하여 여러 파송 단체

들이 조직적이며 속도감 있게 움직

이기 시작했다. 

1970년을 전후하여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렸다. 이때는 고도화된 기

술력과 집약적 정보력으로 선교사

들이 컴퓨터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세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 

교통수단, TV, 인터넷, 미디어방송 

등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지구 전체

가 하나의 마을처럼 변해가고 있다. 

이렇듯 지난 3차례 산업혁명은 선

교의 방법과 패러다임을 바꿔왔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선교의 새로

운 접근 방법을 예고하고 있다. 75

억 인구에 아직도 2/3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

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

는 인간의 문명을 창조적으로 이용

해야 한다.

4. 기독교회의 대처

우리 기독교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다

보스 포럼에 참가했던 성공회의 저

스틴 웰비 대주교는 '임박한 변화'인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영적인 대응"

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4차 산업혁명이 회피할 수 없

는 흐름이라면 우리는 이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가 

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적

인 이익보다 인간을 우선하는 사회

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울이 로마

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 선교의 

새 장을 열렸듯이 제 4차 산업혁명

의 시대에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

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시

대의 변화에 대한 거대담론과 함께 

복음의 가치를 다시 천명할 때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새

로운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과 변화

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다. 

복음은 결코 변할 수 없으나 새로

운 기술을 통한 예배와 신앙교육, 

선교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척해

야 한다. 밀어 닥치는 문명의 이기

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는 

복음의 절대성을 수호하되 시대의 

흐름과 문명의 도구들을 선교에 적

절히 응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선교사

가 감히 발 딛기 어려운 골짝과 부

족들이 너무 많다. 결코 전래의 선

교방식으로는 선교완성은커녕 인구 

증가율도 따라잡기 어렵다.

맺음 말

세계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을 주관한 슈밥 

회장은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 "인

간의 영혼과 심장을 앗아가 버릴 가

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과학기술혁

명으로 인하여 인간의 실생활뿐만

이 아니라 세계관이 바뀌고 있다. 

신 이신론을 믿는 과학기술 신봉자

들, 또 그들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편리함과 맘몬이

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인생 이

후의 영생을 부인하는 이기적인 실

존주의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변

증할 것인가? 

이제 누구보다 목회자와 선교사

들은 장차 긍정적 잠재력과 동시에 

재앙을 몰고 올 4차 산업혁명 앞에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이는 대단

한 기회이며 시험이기도 하다. 쓰나

미처럼 밀려오는 파도에 우리는 과

연 함몰될 것인가 아니면 돛을 달 

것인가? 만일 준비되어 탈 수만 있

다면 우리 사역은 더욱 신나고 속도

감 있게 순항할 것이다.  

      song007@hanmail.net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선교환경 

선교의 창 (90)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 가능성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가 깔아놓은 대로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도래하는 새 문명이 선교에 순기능이 되도록 대비해야 한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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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의 유형:
■ 기독교 평균 박해지수는 최고 수

준이며, 기독교박해순위(WWL World 

Watch List)는 작년 15.478에서 올해 

15.742로 약간 상승했다. 아프가니스

탄은 여전히 어수선한 상태이며, 이

슬람 과격단체들은 꾸준히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고, 단일정부는 붕

괴되었다. 흔히 지방의 정치세력가들

이 국가 통치자들보다 우위에 있다.
■ 박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극심

한 수준에 이르렀고 각 영역별로는 

개인, 가정, 국가, 지역사회 순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 개인, 지역사

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해는 전형적

인 이슬람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

상을 띠고 있다. 국가를 통해 나타나

고 있는 박해는 인권 수준을 향상시

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이슬람 규칙에 의존함으로 나

타나고 있다.
■ 이슬람 억압으로부터 오는 박해

는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가족, 친구, 지역사회뿐

만 아니라 지역 종교지도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아프간 정부는 무능

하며, 이슬람은 종교 개종을 허용하

지 않는 사회적 통념들에 반색하고 

있다.

보고기간 동안 폭력점수는 작년 

10,741에서 올해 10,556으로 일부 감

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개인영역: 아프간 정부와 대중들의 

생각은 아프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으며 이슬람 이외의 종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슬림배경

신자(MBBs)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

다. 심지어 개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은 공격의 

대상이 되며, 당국에 체포당할 수도 

있다. 가족들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숨기기도 하는데, 가족들 중 어느 누

가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Taliban)

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IS와 탈레반 조직원들은 사생활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드

러내는 것을 경계한다. 사회통제는 

엄격하며 개종한 신앙을 오랫동안 숨

기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어린 자녀

를 둔 개종자들이라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개종한 부모들 가운데 자

녀들을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

(Madrassa)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상황은 더 나빠진다. 더욱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개종 사

실을 알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단일종교이기에 다른 기독교인들과

의 만남은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가족영역: 이슬람은 아프간의 유일

한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등록돼야 한다. 그밖에 

다른 종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생각할 

수조차 없다. 개종한 종교로 등록한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기

독교식 세례를 받는 것은 죽임을 당

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독

교인들은 자신의 개종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예법에 따라 매장된다. 

만약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자녀들을 억지로 떼어내 다

른 무슬림 가정으로 입양시킨다. 이

러한 아이들은 새로운 가정과 학교에

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만약 개종

한 사실을 주위에 숨긴 채 살아갈지

라도 자녀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계속해서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Madrassa) 수업에 참여해

야 한다. 어쩌다 부모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녀들은 혼란에 빠

지기도 한다. 

만약 개종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이나 재산 상속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무

슬림배경신자(MBBs)들은 때때로 가

족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구금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을 떠나는 

행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

이다.

지역사회영역: 개종한 사실이 드러

나는 순간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 서

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누구

나 이슬람사원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

기에 무슬림 배경신자(MBBs)들이 의

심받지 않은 채 빠져 나오기란 무척 

어렵다. 지역사회는 명령에 충성할 

것을 강요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

람들을 주시하며 감시하고 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

지 간에 아프간의 이슬람식 종교관과 

정치관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요당한

다. 이를 위해 신체 고문이나 주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무슬림배경신자(MBBs) 부모

들은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짓된 교육으로부터 자녀들

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온갖 곤란한 

상황들에 처하게 된다. 만약 기독교

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조

사와 심문을 받게 된다. 심문은 정부

당국과 관계없이 탈레반 또는 IS에 

의해 혹독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가영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어

떠한 법도 이슬람의 규정과 교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지역을 통제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이슬람을 반대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따

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에 의미가 불분명하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공

화국이며, 무슬림 신앙 외에 

그 어떠한 종교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종 혐의는 신성모

독에 해당되며, 기독교와 다

른 종교를 제외한 무슬림 및 

소수자만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슬람교와 아프간 종족과 

문화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신앙 때문이 아닌 다른 심각한 범죄 

즉, 국외정보기관의 스파이, 살인 또

는 마약 사범과 같은 반역죄로 재판

에 회부되기도 한다.

교회영역: 아프가니스탄에는 공식

적으로 교회가 없다. 수도 카불

(Kabul)에 위치한 이탈리아 대사관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예배당이 전

부이다. 이마저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외 대사관 직원들과 

군인들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 탈

레반 또는 감시기관에 통보된 모든 

모임은 강도 높은 감시를 받게 된다. 

종교 집단의 크고 작음은 문제되지 

않으며, 모든 모임은 감시의 대상이 

된다. 

종종 성경 전달과 같은 활동에 참

여하거나 더 큰 단체와 접촉하기 전

까지 감시하거나 잠복하는 경우도 있

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연행해 심문

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자료들은 합

법적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인터넷

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까이에서 

감시한다. 인터넷 사용은 외딴지역일

수록 접속이 어려워진다.
<오픈도어>

박해와 선교현장(6)

아프가니스탄 (Afghanistan) (3)

밸리 소재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섬기며 매년 정기적

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JesusKidz.  

7년째 이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에스더 전도사는 “하나

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었

다”고 사역 동기를 들려줬다. 

임 전도사는 한동안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와 동양선교교회

에서 주일학교 디렉터로 섬기

며 개인 학원도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

느 날 학원 어린이가 “교회 다

니는 게 재미없어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

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엔 한 학부모가 찾아와 “제 직

업이 간호원인데 교회에 대해

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영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주

일학교 교사를 하라고 시키는

데 찬양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 

너무 부담이 되고 교회를 떠나

고 싶다”는 하소연을 했다.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사 교육

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삶

이 너무 바빠 순종하지 못했다

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모든 사역을 중단해야 했

다.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를 받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

이 주일이 되도 천정만 바라봐

야 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지

나온 사역을 돌아보게 됐다. 

스스로 자신은 사역을 잘 하

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

아보니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

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절실히 알게 됐고 “모

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

다...”하는 고백을 하게 됐다. 

그때 에스더 선교사는 작은 교

회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작은 교회를 다니며 발

런티어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

어 결국 세미나를 생각하게 됐

다. 

2011년 첫 세미나를 시작할 

때는 모 일간지에서 협력을 해

줘 홍보가 됐고 많은 교사들이 

모였다. 열심히 찬양 DVD를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했

다. 

그러나 작은 교회 교사들은 

정작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몇 명 되지 않는 어린

이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고, 

이런 저런 사유로 나오지 않으

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사

라지는 현상이 작은 교회들에

서는 종종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

님이나 사모님이 직접 참석하

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 

에스더 전도사는 이런 작은 교

회 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을 위

해 세미나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공급

하고 있다. 

실제로 처음 시작 때부터 매

회 빠짐없이 세미나에 참석하

고 있다는 정 모 목사는 “임전

도사님의 사역이 정말 귀

한 사역입니다. 매번 올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웁니

다. 우리교회도 교육전도

사가 있지만 토요일에 시

간을 낼 수 없어 제가 대

신 배워서 교재와 함께 

전달합니다”라고 말하며 

지저스 키즈 사역에 감사

를 표했다.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교

재비와 간식

비등이 만만

치 않아 보

여 궁금해 

하자, “한국

에 동문들과 

이곳에서 협

력하는 분들

의 도움으로 

하고 있고 

훌러턴장로

교회에서는 

무료로 교회를 오픈해 주시지

요. 또 매번 간식을 전담해서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점점 

모이는 숫자가 적다는 것이 매

우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동역자들과 훌러턴장로 교회

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전했

다. 

또한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

드는 현시점에서 좀 더 주일학

교 어린이들에게 즐겁게 복음

을 전달하고 시대에 걸맞는 교

수법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교

회로 달려 나오게 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하는 임 선교사의 

모습에서 어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

다. 

임 전도사는 장신대학교와 

바이올라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풀러신학

교에서 신학석사를 받았다. 

▲연락처: Estherlimjds@

hotmail.com 
<이성자 기자>

미니 인터뷰 에스더임 전도사 (지저스키즈선교회 대표)

지저스키즈(JesusKidz)선교회(대표 에스더임 전도사) 교사 세미나가 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훌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1년에 2차례씩 교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지저스키즈는 올해도 성탄 절기를 맞

아 어린이들 특별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갈보리채플에서 사용하는 주일학교 교재와 설교집, 아이들을 위한 찬

양 DVD 등도 무료로 배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저스키즈는 주일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들을 타주를 비롯해 괌이나 일본 등 각 선교지에도 보내고 있다.  

본지에서는 강의를 마친 에스더 전도사와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사역을 들어보았다.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합니다”
무료 교사세미나 열어 교재와 설교집, 어린이 찬양DVD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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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령받은 성령의 사람

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름으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첫

째,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

다. 시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에 목적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 하

나님과 그의 거룩한 것까지도 도둑질하기에 

빠릅니다. 둘째, 그들은 성령의 일을 어리석

게 여깁니다. 육의 부패성에 기울어진 사람

의 눈에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조용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합

니다. 셋째, 육과 영을 타협하는 일에 능숙한 

혼합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돌밭에 떨

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돼 성

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싸

움의 대상인 자기 육체의 부패성과 싸우 는 

큰 용사가 돼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고전2:14)찬179장화

바울이 관찰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까? 첫째,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지

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13). 바울은 인간 

지혜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행했습니

다. 이 둘의 분별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분별력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기 때문입

니다. 둘째, 사람의 지혜가 가장 큰 원수임을 

발견했습니다. 사탄으로 출발한 인간의 모든 

목적과 방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영

적 분별력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지

혜 분별은 선과 악, 영과 육,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구분하게 합니다. 세

상에 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

령의 사람이 행할  주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롬12:2). 영적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사람(고전2:13)찬173장월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

문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모든 것

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

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에 지극히 거룩한 

것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집니다(15). 둘째, 

그는 주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16). 성령

만이 아는 그것을 성령 받은 사람이 알게 됨

은 그 속에서 성령과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이론을 뛰

어넘어 실제적인 연합이 이뤄져 영생을 나누

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능력

이고 지혜이고 부요입니다. 셋째, 그는 주님

만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모든 일

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

랑하고 선포하는 자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일입니다. 그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놀

랍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충만

합시다. 

신령한 사람의 기능(고전2:15-16)찬177장수

영적 더러움으로 능력과 지혜를 상실한 타

락한 그리스도인을 회복시키는 길은 오직 본

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 뿐입니다. 사도

의 치료법은 어떠하였습니까? 첫째,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이란 것입니다(16). 교회가 인

간의 모임 이전에 성령이 계시는 전이란 사

실은 교회가 우선임을 알아야할 지식입니다. 

둘째, 성전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란 것입

니다(16). 인간의 지혜와 욕심이 흐르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사탄의 소굴이 되어

버립니다. 셋째, 거룩 본위로 살아가야만 합

니다(17). 거룩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이 일하셔

야만합니다. 아무도 이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으니 고린도교회가 거룩을 잃고서도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더

러움에서 나와 교회를 더럽게 했습니다. 

성령의 전인 신자(고전2:16-17)찬177장목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분쟁을 자극한 지혜

자들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

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

다. 겸손한 마음 안에 지혜가 머뭅니다. 그래

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참 지혜 곧, 하나님

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세상 지

혜의 악함을 인정할 때 지혜자가 됩니다. 하

나님의 지혜를 아는 동시에 세상 지혜의 악

함을 알고 대적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셋

째, 하나님의 평가를 내 것으로 받을 때 지

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지혜를 어리석

다고 단정하심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

역하는 사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매력적이어도 하나님

에게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

적하게 돼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이 필요하

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적 처세술을 배워

야합니다. 

금 참 지혜자는 누구인가?(고전2:18-19)찬94장

사도는 왜 사람을 칭찬하고 자랑함을 금했

습니까? 첫째,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를 받았기 때문입니다(21). 사람에게 기울어

진 것은 어두움에서 나온 일입니다. 인간 은

사의 부요함은 만물의 부요함을 비할 때 아

무것도 아닙니다. 받음 구원의 풍성한 은혜

를 깨달을 때 인본주의 유혹을 미워하고 벗

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사역과 피조물

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2). 모든 사역뿐 아니고 만물과 천사까지도 

교회를 섬기는 자로 주어졌음을 알 때 우리

는 인간을 우상화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23). 주님이신 그리스도

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

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금방 큰 혼란이 찾아

옵니다. 우리는 그 빛 아래 살아가야합니다. 

사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고전2:21-23)찬506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육을 위한 “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

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

금 이미 살펴본 일반적 의미에서의 “성경

적 통합교육”의 정의, 목표 및 근간적 의

미, 그리고 그 확장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인 교회교육에서 “성경적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교회 내 “성경적 통

합교육”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 교회들

이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는 것, 즉 성경을 교육할 때, 모든 성경

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축

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

하고 해석하여 가르치고 또한 학생들 스

스로도 그리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는 것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교회교육은 교육

의 목적 및 목표, 내용, 방법, 교육자와 피

교육자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살펴볼 때, 

이러한 부분이 미흡하며, 이에 성경적 통

합교육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회의 “교육 목적 및 목

표”라는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미흡한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교육의 목적이 보다 근

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동시에 우리 자녀

들을 교육하기에 연령적으로 적합한 표

현으로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는 우리 자녀들이 평생토록 기독교 신앙

에 근거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기본적 틀이 

되는 것이므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만, 그렇다고 추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성

경적 통합 교육적 표현을 차용해 말하자

면, 우리의 교육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

속사에 기반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

도록 가르치며, 자녀들의 전 삶을 이끌어 

가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고히 심어주

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

의 제자를 만드는 것”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많이 이야기해왔

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표현한 것과 같은 기본 틀이 공

고하게 다져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리고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평생을 

통해 일구어 나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

인의 과제인 것이지,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한 지점에서 완결할 수 있는 교육 목적

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는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교

육의 행위 외에도, 비형식적이고 비의도

적인 많은 삶의 상황을 통해 학습되고 성

장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러한 식으로라도 교육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매우 다행한 일일 것입니

다. 진솔하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

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목적을 정확하

게 갖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의 접목으로, 우리 교

회교육의 목적이 보다 근본적이고, 기초

적이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에 연령적으로 적합한 표현으로 다시 세

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도 뭐라

도 세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교회가 그 목적을 확실하게 소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어느 문서나 혹은 홈페이지에 

어떤 교육 목적이 적혀 있다고 합시다. 하

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교회 전체가 이를 

동의하고 이를 위해 함께 교육하지 않는

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립니

다. 사실 각 교회 기존 교육 목적이 유명

무실하거나 혹은 불분명하다고 혹은 부

재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바로 소

통의 부재 때문일 공산도 크리라 봅니다. 

전체 교육 목적에 합당하게 세세한 교

회의 목표들을 교회들마다, 교육부의 부

서들마다 세우고 질서 있게 계획성 있게 

교육에 임해야 할 터인데, 교육 목적이 제

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격

하게 말해 우리의 교육은 참으로 사상누

각과 같고, 방향성을 잃고 중구난방의 형

색을 띈, 의미 없는 편린들을 모아 놓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적이 세워지고 또한 그 목적이 전 교

회적으로 소통이 되어 편만하게 공유되

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목

적에 합당하게 보다 세부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

은 교육의 목적이 부재하거나 불분명하

고, 분명하게 혹은 불분명하게라도 존재

하더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목표가 제

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지

만, 교육의 목적에 따른 교육의 목표들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 갈 수는 없습니

다. 왜냐하면, 가장 최전방에서 교육의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

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를 들어, 어느 한 교회가 그 교육 

목적을 성경적 통합 교육적 이해에 입각

하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공

고히 심어주는 것이라고 세웠다고 합시

다. 이를 위해서 보다 작은 단위의 목표

들의 한 예는 “우리 자녀들이 중 고등부

를 마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삶

의 영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식

하게 되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의 

실제생활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도 추상적인 것이 아니

되, 목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것

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예보다 더 구체적

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목적 및 목표를 분명히 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 외에, 목적 및 목표와 관련하

여,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 목적 

및 목표에 있어서의 편향성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교육의 현실을 보면 목적 

및 목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

지만, 실질적으로 회자되는 혹은 실행되

는 교육의 성격들로 판단해 볼 때, 편향

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두려울 지경

입니다. 각 교회의 신앙 색에 따라 그 교

육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해도, 

극단적인 편향성만은 지양해야 하겠습니

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

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녀들에게 영성을 길러

주는 것이 유일한 교육의 목적인 듯 행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

니다. 그 영성이 “인격과 도덕성” 포괄하

는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영성, 성경적인 

영성이라면 그래도 덜 문제가 되겠지만, 

신비주의적이고, 방언이나 입신 등을 신

앙성숙의 최고봉으로 여기며, 이걸 가지

고 신앙 성숙여부를 판단하는 영성은 비

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이며 그래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

들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이

성적으로 연령적 이해와 세대적 배려 없

이 어른들의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뜨겁

게 울부짖는 기도회를 요구하며 이를 기

독교 교육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통

합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교리 습득과 성경의 

문자적 암송을 교육의 전부로 알기도 합

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은 아니지만, 이것에서 그치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에 대한 경

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

고, 또한 삶으로의 체화에까지 이르지 못

하게 되며, 이는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올바른 모습의 성

경적 통합교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에서 실천되어야 할 성경적 통합교육은 

균형 잡힌 신앙성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5)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6)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추상적이지 않은 교육 목적에 합당하며 적극적으로 구체적 목표 세워

인격과 도덕성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균형 잡힌 신앙성숙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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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일주일 사이에 

200명이 살해됐죠. 유명한 두 갱

단이 있는데 두 파가 이권 다툼으

로 서로 죽이고 또 정부에 불만을 

품고 군인과 경찰들도 공격하는 

지경이죠. 세계에서 인구밀도당 

살인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

행히 저희 선교지는 산간벽지라 

위험은 없습니다”라고 황영진 선

교사는 말한다. 

1980년부터 92년까지 내전을 

치르면서 경제가 하락하고, 선교

지 마을에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10% 정도이며 밀입국으로 미국에 

간 가족이 송금하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연히 미국 가는 

것이 최대 희망이다. 화폐도 달러

를 사용하며 물가도 비싸다.

마을 주민들은 옥수수나 닭 등

을 키워 자급자족으로 식량을 해

결한다. 미혼모가 많으니 아이들

이 많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버

지가 없는 아이가 90%다. 모계중

심으로 정상적인 가정개념이 없

다. 

“아이들이 꿈도 없고 생기도 없

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인도로 세계 각국의 결식아동을 

돕는 이화동문들이 운영하는 

G C F ( G l o b a l  C h i l d r e n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합니다. 정교사 2

명, 보조교사 2명이 있으며 현재 

7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입

니다.”

방과후 학교는 유초등부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다. 영어, 컴퓨터, 

태권도, 축구, 탁구, 음악연주 및 

합창단 등 황 선교사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찬양단은 크리스마스엔 수도 산

살바도르에 있는 한인교회 2곳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고 대접도 받

는다.

지난 2년 반 동안 황 선교사는 

현지 원주민 교회와 선교센터 예

배당을 건축했다. 그 건축도 우연

한 손길을 통해 이뤄졌다. 하나님

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더 가난하고 외진 산삘립

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

당을 건축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지역에 가서 꾸준히 노방전도

를 한 탓에 예배 참여자가 늘어나 

현재 길거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곳

에도 교회당을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볼 때 장

년들이 오지만 그들을 개종시키기

는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카톨릭

인데 민족전통 샤머니즘과 혼합된 

카톨릭이죠. 선교센터에 오긴 하

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열린 

밭이죠. 가르치는 대로 복음의 씨

앗이 심겨집니다.”

황 선교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 꿈나무 세대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가르치는 일에 포커

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사역이 있다.

먼저 신학교를 내년 1월부터 시

작한다. 뉴욕신학대학(총장 권오

현 박사) 분교로 ‘엘살바도르 신학

교’로 명명하며 벌써 남녀 26명이 

등록했다. 이들을 통해 현지 사역

자를 양성할 수 있으며 교회개척

도 할 수 있다.

또 5만 명이 거주하는 찰라떼난

고 시에 대학 분교가 3곳이 있는

데, 대학교 옆에 부지를 마련해 사

립학교를 세우려 한다. 유치원부

터 시작해 초중고를 거쳐 기숙사

까지 있는 신학교를 세우는 프로

젝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처음에 선교센터에 갔을 땐 아

침에 일어나면 박쥐똥, 도마뱀똥, 

온갖 벌레들 똥이 가득했었죠. 그

러나 지금은 약도 뿌리고 청결을 

유지하며 깨끗한 환경을 마련했습

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살며 동거 

동락한 까닭에 현지 주민들에게 ‘

빅마마’로 불리우며 동역하는 황

은숙 사모는 요즘 선교센터 아동

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경통

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완독

한 어린이에겐 수료증도 주며 고

무시킨다. 

황영진 선교사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

“선교지에서는 나눔과 베품, 구

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제는 

일시적이고 또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장기적 안목으로 보

면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

를 시작하고 이제 첫발을 뗀 셈입

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는 20

년 후에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20년후, 30년후 엘

살바도르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

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격려합니

다.” 

“염려나 고민은 없고 감사와 기

쁨으로 사역하며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한다”는 황 선교사는 “조지 

뮬러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황 선

교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

님이심을 믿습니다”라며 “하나님

이 얼마나 급하시면 초보 선교사

에게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사람

을 연결시켜주시고 사역을 확장시

켜주시겠냐”고 되묻고 “지속적으

로 후원해주는 교회들과 단체, 뜻

하지 않게 후원해준 분들에게 감

사한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인/터/뷰

방과후 학교 시작으로 어린영혼들에게 복음전도

신학교 세워 현지 지도자 양성해 교회개척 연결

중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2-3시간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 마을 뽀뜨레리요스. 주민 1500-2

천명 정도의 작은 마을에 첫 기독교 선교사로 파송된 황영진 황은

숙 선교사부부가 뉴욕을 방문했다.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를 은퇴하고 선교목사(미

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호 해외선교사)로 파송된 지 2년 반밖에 

안된 신참 선교사지만 복음의 황무지에서 도착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추방당한 현지인 통역자

가 예비(?)돼 있는 바람에 언어소통의 불편함 없이 사역을 시작하

게 된 것.

물론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한 달 동안 두 부부가 고생을 했

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

“꿈나무세대에게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도록 가르칩니다”

본서 “선교사 아무나 하나”는 

2006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온두라스 선교사로 헌신했던 정권

수 선교사의 선교보고 일기와 같은 

책이다. 정 선교사는 지난 10년의 

사역을 10개월 동안 옮겨놓았다고 

한다.

책은 제 1기 선교사 아무나 하나, 

제 2기 라 모스키디아, 제 3기 육군

사관학교, 제 4기 또 한번의 기회로 

나눠 총 117개의 스토리로 편집됐

다. 

정 선교사는 책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

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라 믿었다. 내 자아가 발견되

고 내게 맞는 사역 지역과 대상이 

보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

워 사역을 하게 성령이 인도하고 

있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나를 3년간 라 모스키티아에서 사

역을 하게 하고 나서 다시 나를 육

사로 보냈다.”

또 맺는말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

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다 버렸다. 주님을 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온두라

스로 갔다. 그곳에서 내 원수가 배

고파 할 때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였다. 나는 그

곳에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정 선교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온

두라스를 떠났지만 현재 LA에 거

주하며 복음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

다. 
<유원정 기자

“선교사 아무나 하나”
저자 정권수 

새책소개

온두라스 사역 10년의 자전적 간증스토리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부부(엘살바도르)

황영진 목사와 황은숙 사모


